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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  일반적 주의사항

1. 양심에 따라서 성실하게 통역을 하여야 한다.

통역인은 통역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취지의 선서를 해야 한다. 이는 적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고의로 거짓 통역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재판의 질은 소통에 달려 있고, 통역인은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귀와 입을 대신하는 역

할을 하므로, 통역의 성실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울러 충실한 통역을 위하여 언어 자체뿐만 아니라 그 외국의 사정이나 문화 등에 대하 

여도 평소에 관심을 갖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공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재판은 편중되지 않는 공정한 절차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통역인도 통역을 함에 있어 

서 공정함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선 재판을 받는 당사자나 

증인 등과 이미 알고 있는 사이라거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판부에 알 

려야 한다.

특히 형사재판의 통역인은 그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통역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경찰이나 검찰청의 수사과정에서 통역인으로서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명함을 건네 

거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사건관계인 측으로부터 접촉해 올 기회가 생기지 않도록 주

의하여야 하며, 함께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받는 등의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통역인은 재판과정 중에 여러 가지를 알게 되고, 사전에 재판 관계 서류 등을 받아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사건관계인이나 가족에게 재판절차 이외의 장소에서 통역 이상의 상담을 하여서는 안 된다.

법정 통역인의 주의 사항제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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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각 질문의 늬앙스 등에 충분히 주의해서 답변자의 말 

을 충실하게 통역하여야 한다. 일부를 생략하거나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 

취지만을 통역하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다만 재판부에서 요약적 통역을 요구하는 경 

우도 있을 수는 있다). 이와 같은 정확한 통역을 위하여 반드시 법정에 가기 전에 메모지를 

준비하였다가 진술 내용을 메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이러합니다.”라는 직접화법으로 통역을 하여야 하고,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답변합니다.”라는 간접화법으로 통역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국어를 통역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외국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재판장 또는 법원사무관 등과 상담하여야 한다.

2. 질문이나 답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

통역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 재판장이나 검사, 변호사는 가급적 간결하게 질문을 하는 것 

이 보통이지만, 복잡한 질문이나 여러 개의 질문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통역하기 곤란한 경

우 또는 신문 도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당사자나 증인 

의 목소리가 작거나 말이 빨라 이를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에는 그냥 넘어 가거나 대충 처리하지 말고 재판장에게 알림으로써 통역인 스스로가 질문

이나 답변의 취지를 충분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즉 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다시 한 번 발언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야 한다. 특

히 질문의 경우 재판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자로 하여금 질문을 쉽게 변경해서 묻게 하

도록 할 수도 있다.

3. 당사자나 증인이 통역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나 증인이 통역인의 통역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을 하는 경우 통역

인이 이를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원래의 질문 취지에 맞추어 통역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경

우 통역인은 당사자나 증인이 말한 그대로를 통역한 후 당사자나 증인이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그러면 재판장은 당사자나 증

인이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질문을 보다 알기 쉽게 정리하기도 하

고, 질문자인 검사나 변호사 등에게 질문의 내용을 쉽게 바꾸어 묻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

이다. 질문을 하는 측과 답변을 한 측이 서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공정한 재판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당사자나 사건관계인 등이 재판절차 이외의 장소에서 통역인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향

후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통역인의 개인적인 경험 등으로 재판의 가

능성이나 향후의 절차 등을 이야기하면, 사건관계인이 이로 인하여 부적절한 영향을 받을 우

려가 있다. 통역인은 사건관계인의 조언자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5. 기타 유의할 사항

통역인은 판사, 검사 또는 당사자 등의 대변인이 아니므로, 통역인이 이들 당사자의 입장

이 되어 신문, 훈계, 주장, 판단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발언을 하는 사람이 동문

서답을 하거나 말실수, 불평이나 법정 모욕적 언사, 불필요한 말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대

로 통역하여야 하고, 잘못의 지적이나 정정은 판사나 당사자에게 맡겨 두어야 한다.

제2절  ●  제1회 기일 전 준비

법원에서는 통역인들에게 정확한 통역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1회 기일 전에 공소장

이나 소장 사본 등의 서류를 직접 또는 팩스를 통한 전송의 방법으로 교부하고 있다. 통역

의 정확성을 기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재판 관련 서류는 미리 읽어

보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재판 관련 서류의 내용이나 (피고인 또는 증인 등에 대한) 신문사

항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 없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아울러 처음으로 법정 통역을 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다른 사건의 법정 통역 과정을 방

청하거나 법정 통역 매뉴얼 등을 활용하여 재판절차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를 익히는 노력

을 하여야 한다.

제3절  ●  법정 통역

1. 당사자나 증인이 말한 그대로 충실하게 통역하여야 한다.

재판에서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여러 각도에서 몇 번이고 질문이나 답변이 반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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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통역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피로로 인하여 정확한 통역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

으므로, 자신의 휴식 패턴을 미리 법원사무관 등에게 알려주어 통역 중간중간 적절한 휴식

시간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

4. 서면의 사전 입수

공소장, 피고인(또는 당사자 본인) 신문사항, 증인 신문사항 및 반대신문사항, 변론요지

서 등 절차의 진행이 주로 서면의 낭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을 통해 가능

한 한 사전에 그 서면을 받아 먼저 검토한 후 통역에 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통역에 도움이 

된다.

5. 판결 주문에 대한 사전 이해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의 내용이나 이유 등에 대하여 외국인인 피고인 또는 

당사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 것이지만, 통역인으로서는 이 책자의 판결 문언 및 전

문용어를 미리 익혀두어야 효과적인 통역을 할 수 있다.

제2편

형사절차



Supreme Court of Korea 제2편 형사절차

13

|  제1장  |  형사절차의 의의 및 개요

제1절  ●  형사절차의 의의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 

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여 두어야 하는데, 그러한 법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형법이다.

그러나 형법에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정말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확정하는 절차가 없으면 그 법률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죄를 정말로 범하였는지를 확정하는 절차를 ‘형사절차’라고 하고, 그러한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 ‘형사소송법’이다.

제2절  ●  형사절차의 개요

형사절차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단계는 ‘수사단계’로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

하는 절차이다.

둘째 단계는 ‘재판단계’로서, 법원에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 여부와 유죄로 인

정된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정하는 절차이다.

셋째 단계는 ‘집행단계’로서,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을 교도소에 구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이 선고한 형을 집행하는 절차이다.

|  제2장  |  수사절차

제1절  ●  수사단계

1. 수사의 의의 및 수사기관

형사절차제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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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거부권 ■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진술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수

사가 진행 중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재판 진행 중에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도 있다.

■ 체포의 종류 ■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을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

을 청구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

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는데 체포영장을 받을 시

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을 초과하

여서는 안 된다.

▶ 현행범 체포

현재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범죄를 저지른 직후에 있는 사람을 ‘현행범’이라 하고, 현행범은 수사기

관뿐 아니라 일반인도 체포할 수 있다.

나. 피해자 등의 조사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 즉 피해자, 목격자 등 범죄에 관하

여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수

사기관에서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진

술조서’를 작성하는데, 전자를 참고인 진술서, 후자를 참고인 진술조서라고 한다.

‘수사’는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인을 찾아내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는 국가기관을 ‘수사기관’이라고 하는데, 수사기관은 크게 검사와 사

법경찰관리로 나눌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등으로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고, 

사법경찰리는 경사, 경장, 순경 등으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2. 수사의 개시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수사를 시작하는 계

기를 ‘수사의 단서’라고 한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에는 제한이 없고, 고소, 고

발, 자수뿐 아니라 현행범 체포, 인지(認知) 등을 통하여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 피의자와 피고인 ■

▶ 피의자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입건한다’라고 하고, 입건이 되어 수 

사대상이 된 사람을 ‘피의자’라고 한다.

▶ 피고인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한다.

 

3. 수사기관의 조사

가. 피의자의 조사

수사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범죄를 행하였는지 

여부와 그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을 기록한 공문서를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에 앞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심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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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한 후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피의자심문은 피의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서 구속사유

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통상 ‘영장실질심사’라고 한다.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체포절차 등 수사절차가 적법하였는지, 피의자를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고, 검사와 변호인은 구속 

사유의 존재여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

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준다. 한편 외국인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심문을 대기하는 외국인 피의자에게는 그 피의자가 

해독 가능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안내문이 교부된다.

영장실질심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1) 진술거부권의 고지

-	피의자는 일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

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သံသယရွခံိရသူအေနနဲ႔ အမႈျဖစ္စဥ္အေၾကာင္းျခင္းရာ အားလံုးကုိ ထြက္ဆုိမႈ မျပဳလုပ္ျခင္း၊ ေမးသမၽွ ေမးခြန္း 
အားလံုးကုိ ထြက္ဆုိရန္ ျငင္းဆုိျခင္းႏွင့္၊ မိမိအတြက္ အက် ိဳးရွေိစမည့္ အရာကုိသာ ထြက္ဆုိရန္ အခြင့္အေရးမ်ား 
ရွပိါသည္။ ေမးခြန္းအားလံုးကုိ ထြက္ဆုိျခင္း မရွေိသာ္လည္း ထိခုိက္နစ္နာမႈ ရွမိည္ မဟုတ္ပါ။

(2) 인정신문

-	피의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နာမည္ ဘယ္လုိ ေခၚပါသလဲ။

-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ဘယ္ႏွ ခုႏွစ္၊ လ၊ ရက္မွာ ေမြးဖြားခဲ့ပါသလဲ။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လက္ရွ ိ ဘယ္ လိပ္စာမွာ ေနထုိင္ေနပါသလဲ။

-	국적은 어디입니까?  

ဘယ္ႏိုင္ငံသား ျဖစ္ပါသလဲ။

-	직업은 무엇입니까?

ဘာ အလုပ္အကုိင္ လုပ္ပါသလဲ။

■ 진술서와 진술조서 ■

‘진술서’는 참고인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이고, ‘진술조서’는 

수사기관이 참고인에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서류로서 누가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 

이다. 즉 진술서의 경우는 작성자가 참고인 자신이고, 진술조서의 경우는 작성자가 수사기관이다.

다. 그 밖의 조사

수사기관은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범죄 현장을 조사, 검증(현장 검증 등)하거나 감정인을 

위촉하여 감정(필적, 지문감정 등)을 실시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는 조사를 하기도 한다.

■ 실황조사서와 검증조서 ■

▶ 실황조사서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그 상황을 조사한 것을 기재한 서류로, 예컨대 교통사고의 경우 현장에서 충돌한 

차량의 위치와 거리, 자동차 바퀴의 흔적, 부서진 차량의 상태 등을 사진과 함께 기록한 서류이다.

▶ 검증조서

수사기관이 사건 현장 등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서류이다. 검증조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실황조사서와 같은 경우도 있으나, 검증은 강제처분의 하나로 영장이 필요하고, 당사자의 참

여권이 보장되는 등 절차면에서 실황조사서와 구별된다.

4. 피의자의 구속

가. 구속영장 청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

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

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나. 영장실질심문절차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체포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체포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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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계인의 의견 진술

-	(검사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ပာစရာ (သေဘာထား) ရွရိင္ ေျပာႏိုင္ပါသည္။

(6) 피의자의 의견 진술

-	피의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သံသယရွခံိရသူမွ ေျပာစရာ ရွလိၽွင္ ေျပာပါ။

(7)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고지 및 심문종결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한지 여부와 피의자를 계속 구금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심사하여 구속이 

부당하거나 계속 구금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

주는 관할 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하여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기소전 보석결정’이라고도 한다.

-	피의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이야기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

겠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 다시 한번 구속의 적부를 심사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ဒီတရား႐ုးံမွာ သံသယရွခံိရသူမွ ထြက္ဆုိေသာ အေၾကာင္းျခင္းရာနဲ႔ စစ္ေဆးေရးဌာနမွ တင္ျပေသာ 
အခ်က္အလက္မ်ားကုိ သံုးသပ္စိစစ္ၿပီး ဖမ္းဝရမ္း ထုတ္သင့္/မထုတ္သင့္ကုိ ဆံုးျဖတ္ပါမည္။ အကယ္၍ 
ဖမ္းဆီးျခင္းခံရသည့္အခါ မိမိအား ဖမ္းဆီးမႈမွာ မွန္ကန္ျခင္း ရွ/ိမရွကုိိ ေနာက္တစ္ႀကိမ္ ျပန္လည္ သံုးသပ္ေပးရန္ 
ေတာင္းဆုိပုိင္ခြင့္ ရွပိါသည္။

-	이상으로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စစ္ေဆးေမးျမန္းမႈကုိ ဒီေလာက္နဲ႔ပဲ အဆံုးသတ္ပါမည္။

(8)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판사가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체포된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나 구속영장이 발 

부된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금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

(3)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	피의자는 (구속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 혐의가 있는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

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သံသယရွခံိရသူကုိ (ဖမ္းဝရမ္းအမိန္႔စာ ေဖာ္ြပပါ ျပစ္မႈ) က်ဴးလြန္ထားသည္ဟု သံသယရွ ိၿပီး၊ သက္ေသခံခ်က္မ်ား 
ေဖ်ာက္ဖ်က္ရန္ႏွင့္ ထြက္ေျပးတိမ္းေရွာင္ရန္ အေျခအေန ရွသိျဖင့္ အစုိးရ(တရားလုိ)ေရွ႕ေနမွ 
ဝရမ္းထုတ္ခြင့္ေပးရန္ ေလၽွာက္ထားခဲ့ပါသည္။

(4) 피의자에 대한 심문

-	피의자는 어떤 경위로 체포되었습니까? 

(သံသယရွခံိရသူ) ဘာျပစ္မႈ အေၾကာင္းျခင္းရာနဲ႔ အဖမ္းခံခဲ့ရပါသလဲ။

-	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에 대하여 고지 받았습니까? 

ဖမ္းဆီးခံရခ်န္ိမွာ သံသယျဖစ္ခံရတဲ့ အေၾကာင္းျခင္းရာနဲ႔ ၾကားနာစစ္ေဆးခ်န္ိမွာ ျငင္းဆုိပုိင္ခြင့္၊ ေရွ႕ေန 
ငွားရမ္းပုိင္ခြင့္မ်ား ရွေိၾကာင္း အသိေပးေျပာၾကားျခင္း ရွခိဲ့ပါသလား။

-	피의자는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인정합니까? 

(သံသယရွခံိရသူ) ဝရမ္းအမိန္႔စာမွာ ေဖာ္ြပထားတဲ့ ျပစ္မႈအေၾကာင္းျခင္းရာကုိ လက္ခံပါသလား။

-	피의자는 언제 무슨 목적으로 한국에 왔습니까? 

(သံသယရွခံိရသူ) ဘယ္တုန္းက ဘာရည္႐ြယ္ခ်က္နဲ႔ ကုိရီးယားကုိ ေရာက္လာခဲ့ပါသလဲ။

-	피의자는 적법하게 한국에 머무를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သံသယရွခံိရသူသည္) ကုိရီးယားမွာ တရားဝင္ ေနထုိင္ခြင့္ ရထားပါသလား။

-	피의자는 언제까지 한국에 머무를 예정입니까? 

(သံသယရွခံိရသူသည္) မည္သည့္အခ်န္ိကာလအထိ ကုိရီးယားမွာ ေနထုိင္ဖုိ႔ စီစဥ္ထားပါသလဲ။

-	피의자는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현 주거지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까? 

(သံသယရွခံိရသူရဲ႕) လက္ရွ ိေနရပ္လိပ္စာမွာ ဘယ္အခ်န္ိကတည္းက ဘယ္လုိနည္းလမ္းနဲ႔ ေနထုိင္ျဖစ္ခဲ့ပါသလဲ။

-	한국에 살고 있는 피의자의 친척이 있습니까?

ကုိရီးယားမွာ ေနထုိင္ေနတဲ့ (သံသယရွခံိရသူရဲ႕) ေဆြမ် ိဳးသားခ်င္းေတြ ရွပိါသ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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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  형사공판절차

제1절  ●  형사소송절차의 개요

<형사소송절차 흐름도>

판결선고

제1회 공판기일 지정 공판준비절차회부명령

증거조사 실시 간이공판절차

상당한방법에의한
증거조사실시

증거개시

신청

↓

의견청취

↓

결정

기일간

공판

준비

절차

검사의 공소제기

공소장 부본 송달

의견서 제출

의견서 검토 및 사건분류

공판절차

진술거부권고지및인정신문

피고인신문

변론종결

최종변론
(검사 → 변호인 → 피고인)

모두진술 (검사 → 피고인/변호인)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공판준비절차

공판준비명령

상대방의반박
(증거에대한의견제출)

공판준비기일진행
(증거조사, 쟁점정리)

공판준비서면제출
(증거신청서)

공판준비절차종료

•증거신청
•증거결정
•증거조사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증거신청권의 고지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진술거부권의 고지
•인정신문
•쟁점의 정리
•증거에 관한 정리
•증거조사기일의 지정

은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피의자를 인치하여야 하고(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피의자를 석방), 검사는 사건을 송치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피

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

가를 받아 1회에 한하여 10일 이하의 기간 동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수사의 종결

수사기관은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되었거나 또는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되

면 수사를 종결하게 된다. 다만 수사기관 중 사법경찰관리는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검사만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였을 때에는 수

사서류와 증거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된 경

우에는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한다.

불기소처분에는 수사결과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법률에 규정된 범죄구

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내리는 ‘혐의 없음’, 범행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이거나 정신상 질병 등의 사유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죄가 

안됨’,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

소가 없는 등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내리는 ‘공소권 없

음’, 범행사실은 인정 되지만, 범행 동기, 죄질,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굳이 

피의자를 기소하여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 내리는 ‘기소유예’, 피의자나 중요

한 참고인이 행방불명되어 수사를 최종적으로 종결하기 어려운 때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지

하는 ‘기소중지’가 있다.

제2절  ●  공소제기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제기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에 의하는데,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인적 사

항, 죄명,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공소제기 방식은 통상의 재판절차를 구하는 방식(보통 ‘구공판’이라고 한다)과 약식명령

을 청구하는 방식(보통 ‘구약식’이라고 한다)이 있다. 공소가 제기되면 사건은 검찰에서 법

원으로 넘어가 형사재판이 시작되며, ‘피의자’의 신분 역시 ‘피고인’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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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직권 선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심사

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는 공소장과 함께 우편으로 받은 「국

선변호인 선정 청구서」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구두로 판사에

게 청구하면 된다.

4. 의견서의 제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

인은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의견서 제출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만약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공판준비절차

재판장은 공소장과 피고인의 의견서 등을 검토한 후 공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판준비절차는 원칙적으로 임의적 절

차이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6. 공판기일의 지정

재판장은 공판 준비가 완료된 사건에 대하여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공판기일

이 지정되면 피고인에게 소환장이 발송되며, 검사와 변호인에게 공판기일이 통지된다.

제3절  ●  공판절차

1. 공판절차와 통역인의 의무

공판절차는 기소된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을 정하는 절차이다. 공판은 국어로 진행하여

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역인의 통역이 필요하

게 된다. 법원은 통역인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미리 통역인을 지정하여 공판기일을 통

지하고 있다.

제2절  ●  공소장 접수와 공판 전 절차

1. 사건 배당

공소장이 접수되면 사건 배당 절차에 따라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에

게 사건이 배당된다.

합의사건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담당하는 사건을 말하고, 단독사건은 판사 

1인이 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형사사건을 합의부에서 재판할 것인지, 단독판사가 재판할 

것인지는 죄의 경중에 따라 법률에 정하여져 있다. 원칙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에서 재판하고 그 외 사건은 단독판사가 

재판한다. 다만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중 일부,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중 일부 등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단독판사가 재판한다.

2. 공소장 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장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는데, 늦

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판의 대상이 되

는 공소사실을 인식하고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등 재판을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공소장 비고란에 피고인이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재되

어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공소장에 대한 외국어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국문 

공소장과 함께 그 번역문을 송부한다. 공소장에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재

판장의 결정에 따라 번역인을 선정하여 공소장을 번역한 후 그 번역문을 국문 공소장과 함

께 송부한다. 이 외에도 법원사무관 등은 그 외국인이 해득 가능한 언어로 번역된 재판에 

관한 안내서, 국선변호인 선정고지서도 함께 송부한다.

한편 통역인이 선정된 사건의 경우 원활한 통역을 위하여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미리 

통역인에게도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있다.

3. 국선변호인의 선정

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에는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별도로 없더라도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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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တရားခံရဲ႕) နာမည္ ဘယ္လုိ ေခၚပါသလဲ။

-	피고인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တရားခံရဲ႕) ေမြးႏွစ္၊ ေမြးလ၊ ေမြးရက္ကုိ ေျပာပါ။

-	피고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တရားခံ) ဘာ အလုပ္အကုိင္ လုပ္ပါသလဲ။

-	피고인의 한국 내 주소는 어디입니까?

(တရားခံ) ကုိရီးယားမွာ ေနထုိင္တဲ့ လိပ္စာကုိ ေျပာပါ။

-	피고인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တရားခံ) ဘယ္ႏိုင္ငံသား ျဖစ္ပါသလဲ။

라. 주소변동사실 보고의무 고지

-	피고인은 재판기일에는 항상 출석하여야 하고 재판 도중에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တရားခံဟာ ႐ုးံခ်န္ိးရွတိဲ့ ေန႔တုိင္း တရား႐ုးံကုိ လာရမွာ ျဖစ္ၿပီး၊ အမႈ ရင္ဆုိင္ေနစဥ္အတြင္း အိမ္လိပ္စာ 
ေျပာင္းသြားပါက တရား႐ုးံကုိ အသိေပးရပါမည္။ အသိမေပးပါက တရား႐ုးံအေနျဖင့္ တရားခံ မ်က္ကြယ္တြင္ 
အမႈစစ္ေဆးၿပီး အၿပီးသတ္အမိန္႔ ခ်မွတ္ႏိုင္ပါသျဖင့္ သတိျပဳေပးပါ။

마. 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는데 이를 검사의 모두진

술이라고 한다.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만을 진

술하도록 할 수 있다.

-	검찰 측,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공소의 요지를 진술해 주시기바

랍니다.’)

အစုိးရ(တရားလုိ)ေရွ႕ေနက၊ စြခဲ်က္-ျပစ္မႈအမ် ိဳးအစားနဲ႔ သက္ဆုိင္ရာ ဥပေဒပုဒ္မကုိ ဖတ္ၾကား တင္ျပေပးပါ။ 
(သုိ႔မဟုတ္ အဓိက စြခဲ်က္ကုိ ေလၽွာက္ထားတင္ျပေပးပါ။)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거나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의 요지를 진술)

통역인은 각급 법원에서 대상자의 통역 경력·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통역인 후보자

를 선정하고 있으며, 개별 사건의 통역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

고, 성명, 직업, 주소, 학력, 경력 등의 사항에 대한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며, ‘양

심에 따라 성실히 통역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통역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기재된 선서서에 의하여 허위 통역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한다.

2. 모두절차(冒頭節次)

가. 개정선언 및 사건 호명

-	지금부터 ○○법원 형사○○단독 오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အခုကစၿပီး ○○တရား႐ုးံ မႈခင္းအရာရွ ိ○○ တစ္ဦးခ်င္းစီနဲ႔ မနက္ပုိင္း စစ္ေဆးမႈကုိ စတင္ပါမည္။

-	○○고단○○호 피고인 ○○○

○○အမႈ၊ နံပါတ္○○ တရားခံ○○

나. 진술거부권 고지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이 재판 진행 중에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

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

용될 수 있습니다

တရားခံသည္ ယခုလုိ ၾကားနာစစ္ေဆးခ်န္ိမွာ ထြက္ဆုိမႈ မျပဳလုပ္ျခင္း၊ ေမးသမၽွ ေမးခြန္းအားလံုးကုိ ထြက္ဆုိရန္ 
ျငင္းဆုိျခင္းႏွင့္ မိမိအတြက္ အက် ိဳးရွမိည့္ အေၾကာင္းျခင္းရာကုိသာ ထြက္ဆုိလည္း ရပါသည္။ သုိ႔ေသာ္ ဒီ 
တရားခြင္ေရွ႕မွာ ထြက္ဆုိေသာ တရားခံ၏ ထြက္ဆုိခ်က္မ်ားကုိ အျပစ္ရွ ိ သက္ေသခံခ်က္အျဖစ္ 
အသံုးျပဳလုိ႔ရပါသည္။

다. 인정신문(人定訊問)

재판장이 출석한 피고인에게 성명, 나이,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 등을 물어서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이 틀림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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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다.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한다. 법원은 위와 같

은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증거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검찰 측은 증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သက္ေသစစ္ေဆးမႈ ၾကားနာျခင္း စတင္ပါမည္။ အရင္ဆံုး အစုိးရေရွ႕ေနဘက္က သက္ေသေတြကုိ 
ေလၽွာက္ထားတင္ျပေပးပါ။ 

(검사는 미리 제출한 증거목록에 의하여 증거를 신청)

나.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

검사가 서류 또는 물건을 증거로 신청한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그 서류 또는 물건

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피의자신문조서 등)나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진술서 등)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

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진정 성립 및 임의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하고, 나아가 그것

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경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는 추가로 내용인정 

여부에 관하여도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그 밖의 증거에 대하여는 ‘동의’ 또는 ‘부동의’ 중 

하나로 의견을 진술하면 된다.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부여받지 못한 증거는 증인신문 등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증거로 쓸 수 없다.

-	피고인 측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 보셨지요?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အစုိးရေရွ႕ေန တင္ျပထားတဲ့ သက္ေသမ်ားကုိ တရားခံဘက္က ႀကိဳတင္ သိရွထိားပါသလား။ တင္ျပထားတဲ့ 
သက္ေသမ်ားနဲ႔ ပတ္သက္တဲ့ သေဘာထားကုိ ေျပာျပေပးပါ။

(또는 아래와 같이 재판장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확인) 

-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진술한대로 조서에 기재되었음을 확인한 후 서명하였나

요?

တရားခံက အစုိးရေရွ႕ေနရဲ႕ ေမးျမန္းခ်က္ေတြကုိ အမွန္အတုိင္း ထြက္ဆုိၿပီး၊ ထြက္ဆုိခ်က္အတုိင္း မွတ္တမ္းမွာ 
မွန္ကန္စြာ ေရးသားထားျခင္းကုိ အတည္ျပဳၿပီးမွ လက္မွတ္ ထုိးထားတာ မွန္ပါသလား။

-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고문을 당하거나 강압에 의하여 거짓으로 진술 하였는가요?

အစုိးရေရွ႕ေနေရွ႕တြင္ ထြက္ဆုိခ်န္ိမွာ တရားခံအေနနဲ႔ ၫွဥ္းပန္းႏွပ္ိစက္ၿပီး ၿခိမ္းေျခာက္ခံရလုိ႔ လိမ္လည္ 
ထြက္ဆုိထားရတာ ရွပိါသလား။

바. 피고인 측의 모두진술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나면,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공소사실의 인정여

부 등에 관하여 모두진술을 하게 된다.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은 크게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자백’,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

하는 ‘부인’,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또는 심신상실 등 ‘위법성 또는 책임조각사유에 대한 주

장’으로 나눌 수 있다. 피고인 측에서는 모두진술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도 진술할 수 있다.

-	피고인, 공소장을 받아보셨지요?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피고

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나요?’) 

တရားခံအေနနဲ႔၊ တရားစြဆုိဲခ်က္အေၾကာင္းၾကားစာကုိ လက္ခံရထားပါသလား? တရားခံဘက္မွ စြခဲ်က္နဲ႔ 
ပတ္သက္တဲ့ သေဘာထားကုိ ေျပာြပေပးပါ။ (သုိ႔မဟုတ္ ‘တရားခံမွ စြခဲ်က္ကုိ လက္ခံပါသ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등 의견 진술)

사. 재판장의 쟁점 정리 등

피고인 측의 최초 진술이 끝나면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

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증거조사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그러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  (쟁점 사항) ~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양측의 주장과 증명계획은 

어떠한가요?

ဒါဆုိရင္ ဒီ အမႈရဲ႕ အဓိကရည္ၫႊန္းခ်က္ကုိ ~ (အဓိကအခ်က္) ~ လုိ႔ ယူဆရေပမယ့္၊ ၎နဲ႔ ပတ္သက္ၿပီး 
ႏွစ္ဖက္အမႈသည္မ်ားရဲ႕ ေလၽွာက္လဲခ်က္နဲ႔ သက္ေသခံ တင္ျပမယ့္ အစီအစဥ္ေတြ ဘယ္လုိ ရွပိါသလဲ။

(검사와 피고인 측에서 각자의 주장 또는 의견 진술) 

3. 증거조사절차

가. 증거신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신청할 수 있고, 증인에 대한 신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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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먼저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

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증거신청인(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정에서 증거물이나 증거서류를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야 하고, 증거서류의 경우 원칙적으로 낭독에 의하여, 증거물의 경우 상대방

에 대한 제시를 통하여 증거 내용을 현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

조사에 있어서 서류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내용의 고지 또는 열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다.

-	채택한 증거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겠습니다.

ေ႐ြးခ်ယ္ထားတဲ့ သက္ေသခံခ်က္မ်ားနဲ႔ သက္ေသပစၥည္းမ်ားကုိ စစ္ေဆးမႈ ျပဳလုပ္ပါမည္။

-	검사는 제출된 증거서류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증거서류의 요지를 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는 ‘증거조사는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အစုိးရေရွ႕ေနမွ တင္သြင္းထားေသာ သက္ေသခံခ်က္မ်ားကုိ ဖတ္ၾကားတင္ျပေပးပါ (သုိ႔မဟုတ္ ‘သက္ေသခံခ်က္ရဲ႕ 
အဓိကအခ်က္ကုိ အသိေပးေၾကျငာေပးပါ’ သုိ႔မဟုတ္ ‘သက္ေသစစ္ေဆးမႈကုိေတာ့ ဖတ္႐ႈ႕သံုးသပ္စိစစ္ျခင္းျဖင့္ 
ၾကားနာပါမည္’)။

-	검사는 증거물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အစုိးရေရွ႕ေနမွ သက္ေသခံပစၥည္းကုိ တင္သြင္းေပးပါ။

(검사는 자신이 제출한 증거서류를 낭독하거나 그 요지를 고지 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도록 하거

나 증거물을 제시함) 

마. 증인신문

피해자나 목격자 등 제3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시켜 증인으로부터 자신이 실제 경험

한 사실에 대한 진술을 듣는 절차, 즉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를 증인신문이라 한다.

(1) 증인신문에 대해 녹음을 명한 경우 이에 대한 고지

-	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는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전부에 대하여 녹음을 명합니다. 증인신문 내용이 모두 녹음되니 발언을 하실 때 반드시 마이크에 대

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မ်က္ျမင္သက္ေသ ○○○ ႏွင့္ ပတ္သက္ေသာ သက္ေသစစ္ေဆးမႈမွာ အသံဖမ္းရန္ လုိအပ္၍ ရာဇဝတ္ က်င့္ထံုး 
ဥပေဒ ပုဒ္မ(၅၆)၏ ပုဒ္မခြ(ဲ၂) ပုဒ္မခြငဲယ္(၁)အရ ေျပာသမၽွအားလံုးကုိ အသံသြင္းရန္ အမိန္႔ ေပးပါသည္။ 
သက္ေသစစ္ေဆးမႈ အေၾကာင္းျခင္းရာ အားလံုး အသံဖမ္းထားမွာ ျဖစ္လုိ႔ စကားေျပာတဲ့အခါ မျဖစ္မေန 
စကားေျပာခြက္နား ကပ္ၿပီး ေျပာေပးပါ။

-- 피고인이 검사가 제출한 ○○○에 대한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검증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

하면 그 증거서류를 공소사실의 판단을 위하여 증거로 사용하게 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대개 검

사가 그 진술조서의 원래 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법정에서 증인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피고인은 검찰 측에서 제출한 참고인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는가요? 또는 참고인들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기를 원하는가요?

အစုိးရေရွ႕ေန တင္ျပေသာ ○○○နဲ႔ ပတ္သက္တဲ့ ထြက္ဆုိခ်က္၊ အေျခေနမွန္ စစ္ေဆးခ်က္၊ 
သက္ေသစံုစမ္းစစ္ေဆးခ်က္ မွတ္တမ္းမ်ားကုိ သက္ေသခံခ်က္အျဖစ္ သံုးရန္ တရားခံမွ သေဘာတူပါက ထုိ 
သက္ေသခံအေထာက္အထား မွတ္တမ္းေတြကုိ စြခဲ်က္မွာ သက္ေသခံခ်က္အျဖစ္ အသံုးျပဳမွာ ျဖစ္ပါသည္။ 
အကယ္၍ သေဘာမတူပါက စစ္ေဆးခ်က္မွတ္တမ္းမ်ားရဲ႕ မူလသက္ေသအျဖစ္ အစစ္ခံသူမ်ားကုိ အစုိးရေရွ႕ေနမွ 
လူသက္ေသအျဖစ္ ေလၽွာက္ထားၿပီး ထုိသက္ေသမ်ားရဲ႕ ထြက္ဆုိခ်က္ကုိ တရားခြင္မွာ ၾကားနာရမွာ ျဖစ္ပါသည္။

အစုိးရေရွ႕ေနဘက္က တင္သြင္းထားတဲ့ သက္ေသခံမ်ားရဲ႕ ထြက္ဆုိခ်က္ေတြကုိ သက္ေသခံခ်က္အျဖစ္ 
အသံုးျပဳမွာကုိ တရားခံအေနနဲ႔ သေဘာတူပါသလား။ ေနာက္ၿပီး လူသက္ေသမ်ားကုိ ဒီတရားခြင္မွာ 
သက္ေသအျဖစ္ ဆင့္ေခၚစစ္ေဆးေမးျမန္း ၾကားနာရန္ ဆႏၵရွပိါသလား။

다. 증거채부결정

피고인의 의견 진술 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나 피고인의 의견 진술에 의하여 증

거능력이 구비된 증거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을 한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찰 피의

자신문조서의 경우처럼 증거능력이 없음이 확실한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증인신문 등

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구비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채부의 결정을 보류하

였다가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증거능력 유무가 확실해진 후에 채부결정을 한다.

-	피고인 측이 동의한 증거목록 순번 ○, ○, ○번의 증거는 채택하겠습니다. 피고인 측이 부동의한증거는 

증거목록 순번 ○, ○, ○번입니다. 검찰 측은 추가로 증거신청을 하시겠습니까?

တရားခံဘက္က သေဘာတူတဲ့ သက္ေသစာရင္း နံပါတ္ ○၊ ○၊ ○ကုိ သက္ေသအျဖစ္ ေ႐ြးပါမည္။ 
တရားခံဘက္က သေဘာမတူတဲ့ သက္ေသစာရင္း နံပါတ္ကေတာ့ ○၊ ○၊ ○ ပါ။ အစုိးရ ေရွ႕ေနဘက္က 
ေနာက္ထပ္ သက္ေသ ေလၽွာက္ထားတင္ျပဖုိ႔ ရွေိသးလား?

(검찰 측 증인신청 이후)

-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 ○○○, ○○○을 채택하겠습니다.

အစုိးရေရွ႕ေနမွ ေလၽွာက္ထားတင္ျပတဲ့ မ်က္ျမင္သက္ေသ ○○○၊ ○○○ ကုိ ေ႐ြးပါမည္။

라. 증거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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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측,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အစုိးရေရွ႕ေနဘက္က၊ စစ္ေဆးေမးျမန္း ေပးပါ။

-	피고인 측, 반대신문하시기 바랍니다.

တရားခံဘက္က၊ ျပန္လွန္စစ္ေဆးေမးျမန္း ေပးပါ။

바.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청취 등

증거조사가 끝나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 피

고인에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게 된다.

-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သက္ေသစစ္ေဆးမႈရလဒ္နဲ႔ ပတ္သက္ၿပီး အထူး သေဘာထားနဲ႔ ကန္႔ကြက္ရန္ ရွပိါသလား။

-	피고인은 유리한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신청할 수 있고, 증인 그 밖에 증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증거가 있습니까?

တရားခံမွ ခုိင္လံုေသာ စာ႐ြက္စာတမ္းနဲ႔ ပစၥည္းကုိ သက္ေသခံအျဖစ္ ေလၽွာက္တင္ႏိုင္ၿပီး၊ မ်က္ျမင္ 
သက္ေသအျပင္ အျခားသက္ေသမ်ားကုိပါ ေလၽွာက္ထားတင္သြင္းႏိုင္ပါသည္။ တင္သြင္းမယ့္ သက္ေသမ်ား 
ရွပိါသလား။

4. 피고인신문

피고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절차가 끝난 이후에 진행된다. 피고인신문은 증거조

사적 성격도 가지고 있으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통역인으로서는 피고인의 답변 내용이 재판부에 충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전에 고지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일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ယခင္ အသိေပးထားတဲ့အတုိင္း တရားခံမွ အေၾကာင္းျခင္းရာအားလံုးကုိ မထြက္ဆုိျခင္း၊ ေမးခြန္း အားလံုးကုိလည္း 
ထြက္ဆုိရန္ ျငင္းဆုိျခင္းနဲ႔၊ မိမိအတြက္ အက် ိဳးရွတိဲ့ အေၾကာင္းျခင္းရာကုိသာ ထြက္ဆုိလည္း ရပါသည္။

-	(먼저 검사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အရင္ဆံုး အစုိးရေရွ႕ေန) တရားခံကုိ စစ္ေဆးေမးျမန္း ေပးပါ။

(2) 증언거부권의 고지

-	증인은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를 한 

후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မ်က္ျမင္သက္ေသအေနနဲ႔ အခုလုိ သက္ေသထြက္ဆုိျခင္းေၾကာင့္ မိမိႏွင့္ ေဆြမ် ိဳးသားခ်င္းမ်ား ရာဇဝတ္မႈ ျပစ္ဒဏ္ 
သင့္မွာ စုိးရိမ္ျခင္း၊ လုပ္ငန္းတာဝန္မွတဆင့္ သိရွထိားတဲ့ သူတပါး၏ လၽွ ိဳ ႕ဝွက္ခ်က္မ်ားႏွင့္ ပတ္သက္ေသာ 
အေၾကာင္းတုိ႔ျဖင့္ သက္ေသထြက္ဆုိရန္ ျငင္းဆန္ႏိုင္ပါသည္။ ထုိ႔ျပင္ မ်က္ျမင္သက္ေသမွ က်မ္းသစၥာ က်န္ိဆုိၿပီးေနာက္ 
သီးသန္႔စစ္ေဆးခ်က္မ်ားကုိလည္း တူညီတဲ့ အေၾကာင္းျပခ်က္နဲ႔ သက္ေသ ထြက္ဆုိရန္ ျငင္းဆုိႏိုင္ပါသည္။

(3) 위증의 벌을 경고

-	증인은 증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증인이 선서 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မ်က္ျမင္သက္ေသျဖစ္သူမွ ကုိယ္တုိင္ ေတြ႕ျမင္ၾကားသိခဲ့သမၽွကုိသာ အမွန္အတုိင္း ထြက္ဆုိပါမည္ဆုိေသာ 
က်မ္းသစၥာကုိ က်န္ိဆုိေပးပါ။ အကယ္၍ က်မ္းက်န္ိၿပီးေနာက္ ကုိယ္တုိင္ ေတြ႕ျမင္ၾကားသိခဲ့ျခင္း မရွတိဲ့ 
အေၾကာင္းအရာကုိ ကုိယ္တုိင္ေတြ႕ျမင္ၾကားသိခဲ့သလုိမ် ိဳး၊ တိတိက်က် မမွတ္မိဘဲ တိတိက်က် မွတ္မိသလုိမ် ိဳး 
လိမ္လည္ၿပီး သက္ေသထြက္ဆုိလၽွင္ ထုိ အျပစ္ေၾကာင့္ ျပစ္ဒဏ္ က်ခံရႏိုင္ပါသည္။

-	증인이 지난 제○차 공판기일에서 한 선서의 효력이 아직 유지되므로, 만일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ၿပီးခဲ့ေသာ ○အႀကိမ္ ၾကားနာစစ္ေဆးမႈ ႐ုးံခ်န္ိးေန႔မွာ က်န္ိဆုိထားသည့္ မ်က္ျမင္သက္ေသ၏ က်မ္းသစၥာသည္ 
ယခုအခ်န္ိထိ တရားဝင္ပါသည္၊ အကယ္၍ လိမ္လည္ထြက္ဆုိပါက လိမ္လည္ ထြက္ဆုိခ်က္ေၾကာင့္ ျပစ္ဒဏ္ 
က်ခံရပါမည္။

(증인은 법정에 비치된 선서서 양식에 기재된 아래 문구를 낭독)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

니다.”

“ဖံုးကြယ္ျခင္း၊ ျဖည့္စြက္ျခင္း မရွဘိဲ တာဝန္ သိတတ္စိတ္ျဖင့္ အမွန္အတုိင္း ထုတ္ေဖာ္ထြက္ဆုိပါမည္၊ အကယ္၍ 
လိမ္လည္ထြက္ဆုိမိပါက လိမ္လည္ထြက္ဆုိမႈအတြက္ ျပစ္ဒဏ္ကုိ ခံယူပါမည္ဟု ကတိသစၥာ ဆုိပါသည္။”

(4) 증인신문의 방식

증거신청인이 먼저 질문을 하고 증인의 답변을 듣고(주신문), 이어서 상대방 측이 질문을 

하고 증인의 답변을 듣는(반대신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재판장은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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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이공판절차 회부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

차를 간이화함으로써 자백사건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다만, 자

백한다고 반드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는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고, 통상절차에서 요구되는 엄격

한 증거조사 방식이 대폭 간략화되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되면 증거조사가 간이하게 진행되고,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도 피고인 측의 의견을 따로 묻지 않습

니다.

ဒီအမႈမွာ တရားခံက စြခဲ်က္ကုိ ဝန္ခံေနပါသျဖင့္ အက်ဥ္းနည္းျဖင့္ ေျပာင္းလဲစစ္‌ေဆးပါမည္။ အက်ဥ္းနည္းျဖင့္ 
ေျပာင္းလဲစစ္ေဆးရင္ သက္ေသစစ္ေဆးမႈလည္း ႐ိုး႐ိုးရွင္းရွင္း ၿပီးသြားမွာ ျဖစ္ၿပီး၊ သက္ေသစစ္ေဆးမႈရလဒ္နဲ႔ 
ပတ္သက္ၿပီး တရားခံသေဘာထားကုိ သီးသန္႔ ေမးေတာ့မည္ မဟုတ္ပါ။

라. 변론의 속행, 재개, 분리와 병합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다음 공판기일에 변론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변론의 

속행이라 하고, 변론의 재개란 일단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 변론의 병합이

란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있는 경우 이들 사건을 하나의 공판절차에서 한 사건으로 심리하

는 것을 말하고, 변론의 분리란 변론이 병합되어 있던 여러 개의 관련사건을 각각 별도의 

공판절차에서 따라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 위하여 변론을 속행합니다. 다음 기일은 ○월 ○일 ○시입니다.

လာမယ့္႐ုးံခ်န္ိမွာ မ်က္ျမင္သက္ေသ စစ္ေဆးေမးျမန္းရန္ အဆုိအေခ်တင္သြင္းမႈ စတင္ပါမည္။ ေနာက္ 
႐ုးံခ်န္ိကေတာ့ ○လ ○ရက္ ○နာရီ ျဖစ္ပါသည္။

-	○년 ○월 ○일에 종결된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합니다.  

○ခုႏွစ္ ○လ ○ရက္တုန္းက အဆံုးသတ္ထားတဲ့ ဒီအမႈရဲ႕ ေလၽွာက္လဲခ်က္အဆုိအေခ် တင္သြင္းမႈကုိ ျပန္စပါၿပီ။

-	피고인 ○○○에 대하여 변론을 분리합니다. / 피고인 ○○○에 대한 변론분리 결정을 취소합니다. 

တရားခံ ○○○နဲ႔ ပတ္သက္ၿပီး ေလၽွာက္လဲခ်က္ကုိ ခြ ဲျခားပါမည္။ / တရားခံ ○○○ နဲ႔ ပတ္သက္ေသာ 
ေလၽွာက္လဲခ်က္(ျပစ္မႈအမ် ိဳးအစား)ခြ ဲျခားမႈ ဆံုးျဖတ္ခ်က္ကုိ ႐ုတ္သိမ္းပါသည္။

-	○○고단○○호 사건을 본 사건에 병합합니다. 

○○အမႈ၊ နံပါတ္○○ ကုိ လက္ရွ ိ အမႈနဲ႔ ေပါင္းပါသည္။

-	(변호인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တရားခံေရွ႕ေန) မိမိရဲ႕ အမႈသည္ကုိ စစ္ေဆးေမးျမန္း ေပးပါ။

5. 기타 공판진행절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 또

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공소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

여야 하나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공판정에서 구술로도 가능

하다.

-	검사로부터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읽어보았습니까?

အစုိးရေရွ႕ေနမွ စြခဲ်က္ ေျပာင္းလဲ ေလၽွာက္ထားမႈ ရွပိါသည္။ တရားခံအေနနဲ႔‌ေရာ စြခဲ်က္ ေျပာင္းလဲ 
ေလၽွာက္ထားလႊာကုိ ဖတ္ၾကည့္ၿပီးၿပီလား။

-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အစုိးရေရွ႕ေနရဲ႕ စြခဲ်က္ အေျပာင္းအလဲနဲ႔ ပတ္သက္ၿပီး ကန္႔ကြက္ရန္ ရွပိါသလား။

-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합니다.

အစုိးရေရွ႕ေနရဲ႕ စြခဲ်က္ ေျပာင္းလဲမႈကုိ ခြင့္ျပဳပါသည္။

나. 공소의 취소

공소의 취소란 검사가 일단 제기한 공소를 소송 도중에 철회 내지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서면으로 또는 공판정에서 구술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한다.

-	공소사실 중 공소장 제2항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취소가 있으므로 공소를 기각합니다.

တရားစြဆုိဲထားတဲ့ စြခဲ်က္မ်ားမွ စြခဲ်က္အပုိဒ္ခြ(ဲ၂)နဲ႔ ပတ္သက္ၿပီး အစုိးရေရွ႕ေနမွ စြခဲ်က္႐ုတ္သိမ္းမႈ ရွပိါသျဖင့္ 
စြခဲ်က္ကုိ ပလပ္လုိက္ပါ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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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관계인의 최종 의견 진술과 변론종결

가. 검사의 최종 의견 진술

피고인신문 후 검사는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한 최종 의견을 진술하게 되는데, 검사의 의

견 진술 중 어떤 형을 어느 정도 선고하여 달라고 구하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구형’이라고 

한다. 외국인인 피고인은 검사의 구형을 판결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통역

인은 검사의 이러한 구형이 최종적인 판결이 아니라 검사로서의 의견을 말한 것일 뿐이라

는 것을 적절히 설명하여야 한다.

-	검찰 측, 최종 의견 진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အစုိးရေရွ႕ေနဘက္မွ၊ ေနာက္ဆံုး သေဘာထားကုိ ထြက္ဆုိေပးပါ။

-	(검사) 피고인을 징역 ○년 (또는 벌금 ○원)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အစုိးရေရွ႕ေန) တရားခံကုိ အလုပ္ၾကမ္းနဲ႔ေထာင္ဒဏ္ ○ႏွစ္ (သုိ႔မဟုတ္ ေငြဒဏ္ ဝမ္○) ခ်မွတ္ေပးပါရန္ 
ေလၽွာက္ထားတင္ျပပါသည္။

(무죄 주장이 있는 경우 유죄가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열거하기도 함)

나.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 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마지막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

를 준다.

-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တရားခံဘက္)ေရွ႕ေနမွ ေနာက္ဆံုး ေလၽွာက္လဲခ်က္ကုိ တင္သြင္းေပးပါ။

(변호인의 최종 변론)

-	피고인은 재판부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တရားခံအေနနဲ႔ တရားစီရင္ေရးအဖြ ဲ႕ကုိ ေနာက္ဆံုး ေျပာစရာ ရွရိင္ ေျပာႏိုင္ပါသည္။

다. 변론종결

-	이상으로 이 사건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판결선고기일은 ○년 ○월 ○일 ○시입니다. 

ဒီအမႈရဲ႕ အျပန္အလွန္ အဆုိအေခ် တင္သြင္းမႈကုိ ဒီေလာက္နဲ႔ပဲ အဆံုးသတ္ပါမည္။ စီရင္ခ်က္ခ်မယ့္ ေန႔ကေတာ့ 
○ခုႏွစ္ ○လ ○ရက္ ○နာရီ ျဖစ္ပါသည္။

마.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절차의 갱신이란 담당재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

생하는 때에 공판정에서 이미 진행된 절차를 일단 무시하고 다시 그 절차를 행하는 것을 말

한다. 그 취지는 공판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

판의 공정을 도모하여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공판개정 후 판사가 바뀌었으므로 그 동안 진행된 공판절차를 갱신하겠습니다.

ၾကားနာစစ္ေဆးမႈ စတင္ၿပီးမွ တရားသူႀကီး ေျပာင္းသြားပါသျဖင့္ ယခင္ၾကားနာစစ္ေဆးမႈ အဆင့္ကေန 
ျပန္လည္စတင္ပါမည္။

(진술거부권 고지→인정신문→검사 모두진술→피고인 측 모두진술을 마친 후)

-	공판절차 갱신에 따른 증거조사를 하겠습니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 (또는 소송관계인)이 동의하면 정식

의 증거조사 방식인 제시, 낭독 또는 내용 고지, 열람이 아니라 갱신 전의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중요

한 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ပန္လည္ၾကားနာစစ္ေဆးမႈနဲ႔ သက္ဆုိင္ေသာ သက္ေသစစ္ေဆးမႈကုိ ျပဳလုပ္ပါမည္။ အစုိးရေရွ႕ေန၊ တရားခံ၊ 
တရားခံဘက္ေရွ႕ေန (သုိ႔မဟုတ္ တရားစြဆုိဲမႈနဲ႔ သက္ဆုိင္သူမ်ား) သေဘာတူပါက သက္ေသစစ္ေဆးမႈ တရားဝင္ 
နည္းလမ္း ျဖစ္ေသာ စာႏွင့္ေဖာ္ျပျခင္း၊ ဖတ္ၾကားတင္ျပျခင္းအျပင္ အေၾကာင္းျခင္းရာကုိ အသိေပးေၾကျငာျခင္း၊ 
ဖတ္႐ႈ႕သံုးသပ္စိစစ္ျခင္းမ် ိဳး မဟုတ္ဘဲ ယခင္ ၾကားနာစစ္ေဆးမႈမွ ရရွထိားေသာ သက္ေသစစ္ေဆးမႈ ရလဒ္ရဲ႕ 
အဓိကအခ်က္ကုိသာ အသိေပးၾကားနာ စစ္ေဆးျခင္းျဖင့္ သက္ေသစစ္ေဆးျခင္းကုိ ျပဳလုပ္လုိ႔ရပါသည္။ သေဘာ 
တူႏိုင္မလား။

-	소송관계인의 동의가 있으므로 상당한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겠습니다. 

တရားစြဆုိဲမႈနဲ႔ သက္ဆုိင္သူမ်ားမွ သေဘာတူပါသျဖင့္ သင့္ေလ်ာ္ေသာ နည္းျဖင့္ သက္ေသစစ္ေဆးမႈကုိ 
ျပဳလုပ္ပါမည္။

(공판조서에 의하여 갱신 전의 각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중요한 사항의 요지를 고지)

-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종전의 변론결과와 다른 점이 있거나 이의가 있으면 진술하십시오.

ယခင္က ေလၽွာက္လဲခ်က္ အေျဖမ်ားနဲ႔ ကြလဲြခဲ်က္ ဒါမွမဟုတ္ ကန္႔ကြက္ရန္ ရွပိါက ထြက္ဆုိေပးပါ။

-	이상으로 공판절차 갱신에 따른 증거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ပည္လည္ၾကားနာစစ္ေဆးမႈအဆင့္နဲ႔ ဆုိင္ေသာ သက္ေသစစ္ေဆးမႈကုိ ဒီေလာက္နဲ႔ပဲ အဆံုးသတ္ပါမ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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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을 징역(또는 금고) 1년에 처한다.

တရားခံကုိ အလုပ္ၾကမ္းႏွင့္ေထာင္ဒဏ္(သုိ႔မဟုတ္ ေထာင္ဒဏ္) ၁ႏွစ္ ခ်မွတ္ပါသည္။

-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တရားခံ ○○○ ကုိ အလုပ္ၾကမ္းႏွင့္ေထာင္ဒဏ္ (၁)ႏွစ္၊ တရားခံ ○○○ကုိ အလုပ္ၾကမ္းႏွင့္ ေထာင္ဒဏ္ (၁၀)
လစီ အသီးသီး ခ်မွတ္ပါသည္။

-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တရားခံကုိ စီရင္ခ်က္ ျပစ္မႈ(၁)အတြက္ အလုပ္ၾကမ္းႏွင့္ေထာင္ဒဏ္ (၁၀)လ၊ စီရင္ခ်က္ ျပစ္မႈ(၂)အတြက္ 
အလုပ္ၾကမ္းႏွင့္ေထာင္ဒဏ္(၆)လစီ အသီးသီး ခ်မွတ္ပါသည္။

(3) 부정기형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이고,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그 기간 내에서 복역하도록 하는 형

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할 때에는 형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에 처한다. 

တရားခံကုိ အလုပ္ၾကမ္းႏွင့္ေထာင္ဒဏ္ ႏွစ္ရွည္( ၂)ႏွစ္၊ ႏွစ္တုိ (၁)ႏွစ္ ခ်မွတ္ပါသည္။

(4) 벌금형, 구류형 및 과료형

벌금형은 피고인에게 50,000원 이상의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형벌

이고, 구류형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피고인을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

치장에 구금하는 형벌이며, 과료형은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의 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형벌이다.

-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တရားခံကုိ ေငြဒဏ္ ဝမ္(၁,၅၀၀,၀၀၀) ခ်မွတ္ပါသည္။

-	피고인을 구류 5일(또는 과료 10,000원)에 처한다.

တရားခံကုိ ေခတၱထိန္းသိမ္းေရးစခန္း၌ အခ်ဳပ္(၅)ရက္ (သုိ႔မဟုတ္ ေငြဒဏ္ ဝမ္ ၁၀,၀၀၀) ခ်မွတ္ပါသည္။

7. 판결선고

범죄사실에 대한 심리를 마치게 되면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

결을 선고하거나 판결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하여 선고한다.

판결은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주문(主文)’과 그 주문에 대한 이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

판장에 따라 주문을 먼저 낭독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와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을 

나중에 낭독하는 경우가 있다. 소년범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

게 적절한 훈계를 하기도 한다.

가. 유죄판결의 주문

(1) 사형, 무기형

사형은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고, 무기형은 피고인을 사회와 평

생 격리시키는 형벌이다.

-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တရားခံကုိ ေသဒဏ္ ခ်မွတ္ပါသည္။

-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တရားခံကုိ ေထာင္ဒဏ္ တသက္တကၽြန္း ခ်မွတ္ပါသည္။

(2) 유기형

유기형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교도소 내에 수감하는 형벌로서, ‘징역형’과 ‘금고형’으

로 나눌 수 있다. 징역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노동을 하여야 하는 반면, 금고형

은 반드시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구별된다.

피고인이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하여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경우에, 각각의 

범죄별로 따로 형벌을 여러 개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

이 원칙이다(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그러나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르는 중간에 다른 범

죄로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에 행한 범죄와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

가 분리되어 각각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게 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이렇게 되

면 판결의 주문에서 2개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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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된 때에는 집행

유예 선고 시 정해졌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집행되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

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어떤 피고인들은 주문의 앞부분만 듣고 자기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놀라

고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사법제도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들

에게는 더욱 자주 나타날 수 있으므로 통역인은 집행유예 제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

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줄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တရားခံကုိ အလုပ္ၾကမ္းႏွင့္ေထာင္ဒဏ္ (၁)ႏွစ္ ခ်မွတ္ပါသည္။

သုိ႔ေသာ္၊ အၿပီးသတ္စီရင္ခ်က္ အတည္ျပဳေသာေန႔မွစၿပီး (၂)ႏွစ္တာ အဆုိပါ စီရင္ခ်က္ကုိ ဆုိင္းငံပါသည္။

(8)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

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

는 제도이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형을 정하기는 하지만 형 자체를 선

고하지는 않으며,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형 자체를 

선고하되 그 ‘집행’만을 하지 않는 집행유예와 구별된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가장 가벼운 것이므로, 실무에서도 범

죄가 비교적 경미하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많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 

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선고유예의 경우 판결서 주문에는 선고를 유예하는 형의 내용이 표시되지 않으며, 판결 

이유에만 기재된다.

-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တရားခံအား စီရင္ခ်က္ ခ်မွတ္ရန္ ဆုိင္းင့ံပါသည္။

(5) 노역장 유치

노역장 유치는 피고인이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피

고인을 노역장(교도소 내)에 유치하여 노동하게 함으로써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를 대신하

게 하는 것을 말한다.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형 또는 과료형과 동시에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는데, 기간 산정

을 위한 1일 환산금액은 법원이 벌금액, 법정형, 유치기간(벌금의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의 경우 1일 이상 30일 미만), 피고인의 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1일 환산금액에 따라 기간을 계산하다 보면 하루에 미달하는 금액이 남는 경우가 있

는데, 실무에서는 보통 이를 1일로 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တရားခံမွ အဆုိပါ ေငြဒဏ္ကုိ ေပးေဆာင္ရန္ ပ်က္ကြက္ပါက ဝမ္(၁၀၀,၀၀၀)ကုိ (၁)ရက္ႏႈန္းျဖင့္ တြက္ၿပီး 
အလုပ္ၾကမ္းစခန္း(အက်ဥ္းေထာင္)ကုိ ပုိ႔ပါမည္။ (တစ္သိန္းေအာက္)နည္းတဲ့ ပမာဏကုိလည္း (၁)ရက္လုိ႔ 
သတ္မွတ္ပါသည္။

(6) 병과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법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하도록 한 경우나 

피고인이 2개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각 죄에 부과하여야 할 형이 일부는 징역형이고, 

일부는 벌금형인 경우처럼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을 선고할 때에는 2가지 이상의 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တရားခံကုိ အလုပ္ၾကမ္းႏွင့္ေထာင္ဒဏ္ (၁)ႏွစ္အျပင္ ေငြဒဏ္ ဝမ္(၁,၅၀၀,၀၀၀) ခ်မွတ္ပါသည္။

(7)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

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이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 조건을 위반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고의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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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သိမ္းဆည္းရမိေသာ မီးဖုိေခ်ာင္သံုးဓား (၁)ေခ်ာင္း(သက္ေသ နံပါတ္ ၁)ကုိ အၿပီးအပုိင္သိမ္းဆည္းမည္။

(11) 추징

추징은 몰수하여야 할 물건을 어떤 사정으로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 몰수 대신 그 액수 

만큼의 돈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이다.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벌금형과 같이 노역장 유치를 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재

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벌금형과 같다.

-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တရားခံဆီမွ ဝမ္(၁,၀၀၀,၀၀၀) ထပ္ေဆာင္း ေကာက္ယူမည္။

(12) 피해자 환부

피해자 환부란 범죄자가 피해자로부터 빼앗았거나 훔친 물건을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

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절도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훔친 물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단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여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처분하는 것이다. 다만 피해

자가 수사단계에서 이미 물건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판결에서 다시 피해자 환부 선고를 하

지 않는다.

-	압수된 금반지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에게 환부한다.

သိမ္းဆည္းရမိေသာ ေ႐ႊလက္စြပ္ ၁ကြင္း(သက္ေသ နံပါတ္ ၁)ကုိ နစ္နာသူ ○○○ ထံ ျပန္လည္ ေပးအပ္ရမည္။

(13) 가납명령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리 집행력을 얻기 위하여 그 상당한 금액을 납부 

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가납명령이라 한다. 가납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확정 전이

라도 즉시 집행할 수 있다.

(9)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고,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한다.

보호관찰 등의 명령이 내려진 경우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

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받아 판결확정 이후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

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재범의 방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주소지를 옮

길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적어도 1개월에 한 번씩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보호 

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정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한다. 사회봉

사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국·공립기관 기타 단체에서 사회봉사를 

하여야 하고,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받은 피고인 역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일정

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일 피고인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위반하

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유예된 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တရားခံကုိ ႀကီးၾကပ္ေစာင့္ၾကည့္ရန္ အမိန္႔ခ်ပါသည္။

-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တရားခံကုိ နာရီ (၁၂၀) ေစတနာ႔ဝန္ထမ္း ျပဳလုပ္ရန္ အမိန္႔ခ်ပါသည္။

-	피고인에 대하여 약물치료 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တရားခံကုိ မူးယစ္ေဆးျဖတ္သင္တန္း နာရီ (၄၀) တက္ရန္ အမိန္႔ခ်ပါသည္။

-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တရားခံကုိ လိင္ပုိင္းဆုိင္ရာအၾကမ္းဖက္မႈ ပညာေပးသင္တန္း နာရီ (၄၀) တက္ရန္ အမိန္႔ခ်ပါသည္။ 

(10) 몰수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 등 다른 형에 추

가로 과하여지는 형벌이다.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는, 식칼 등과 같이 범죄행위에 제

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위조된 화폐와 같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마약을 

팔고 받은 돈과 같이 몰수할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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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소기각

공소기각의 재판은 소송을 위한 절차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 그 절차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공소의 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선고하는 재판이다.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는 사유로는 강간죄와 같은 친고죄에 있어서 공소제기 당시에 

고소가 없었다거나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의 취소가 있었던 경우, 이중기소가 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하는 사유로는 검사가 공소 자체를 취소하거나, 피고인이 사망하

였다거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 자체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ဒီအမႈ စြဆုိဲခ်က္ကုိ ပလပ္လုိက္ပါသည္။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ဒီအမႈ၏ စြဆုိဲခ်က္မ်ားထဲမွ လိမ္လည္မႈႏွင့္ ဆုိင္ေသာ စြခဲ်က္ကုိ ပလပ္လုိက္ပါသည္။

다. 판결선고와 관련한 각종 고지

(1) 항소기간, 항소법원 및 항소장 제출법원의 고지

-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고등법원(또는 ○○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

습니다. 다만, 항소장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속피고인의경우 - ‘다만, 법원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구치소나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여도 됩니다.’)

ယခု စီရင္ခ်က္အမိန္႔ကုိ ေက်နပ္မႈ မရွပိါက ဒီေန႔ကစၿပီး (၇)ရက္အတြင္း ခ႐ိုင္တရား႐ုးံ○○ (သုိ႔မဟုတ္ 
ၿမိဳ႕နယ္တရား႐ုးံ○○)မွာ အယူခံဝင္ႏိုင္ပါသည္။ သုိ႔ေသာ္ အယူခံဝင္မည့္ အေၾကာင္းၾကားစာ(အသနားခံစာ)
ကုိေတာ့ ယခုတရား႐ုးံမွာ တင္သြင္းရပါမည္။

(‘သုိ႔ေသာ္၊ တရား႐ုးံကုိ တုိက္႐ိုက္ မတင္သြင္းဘဲ ေခတၱထိန္းသိမ္းေရး စခန္းမႉးႏွင့္ အက်ဥ္းဦးစီး ဌာနမႉးဆီ 
တင္သြင္းလည္း ရပါသည္။’)

(2) 판결등본 송달신청의 고지

-- 불구속 피고인(집행유예 등 선고로 석방되는 구속 피고인 포함)에게는 판결문을 송달하지 않고 피고인

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판결문을 보내드립니다. 피고인이 판결문을 받아보기를 원하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송달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위 벌금(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အဆုိပါ ေငြဒဏ္(သုိ႔ သက္ေသပစၥည္းတန္ဖုိး)ႏွင့္ ညီမၽွေသာ ေငြပမာဏ ႀကိဳသြင္းရန္ အမိန္႔ခ်မွတ္ပါသည္။

나. 유죄판결 이외의 주문

(1) 무죄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판결공시의 취지를 설명하고 피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판결공시에 관한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등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결공시의 취지

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결의 공시는 공시의 취지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일간신문 광

고란에 게재 및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피고인은 무죄.

တရားခံတြင္ အျပစ္ မရွပိါ။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ဒီအမႈ၏ စြခဲ်က္မ်ားထဲမွ လိမ္လည္မႈ စြခဲ်က္သည္ အျပစ္ မရွပိါ။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တရားခံႏွင့္ ပတ္သက္ေသာ အဓိက စီရင္ခ်က္ကုိ ဖတ္ၾကားပါမည္။

(2) 면소판결

면소란 일단 발생한 형벌권이 이후 일정한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을 말한

다.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에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 등이 면소사유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면소.

တရားခံအား တရားေသလႊတ္ပါသည္။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면소. 

ဒီအမႈ၏ စြခဲ်က္မ်ားထဲမွ လိမ္လည္မႈ စြခဲ်က္ကုိေတာ့ တရားေသလႊတ္ပါ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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တရားခံသည္ ဒီအမႈတြင္ အျပစ္ရွေိၾကာင္း အၿပီးသတ္စီရင္ခ်က္ ခ်မွတ္ခံရလၽွင္၊ လိင္အၾကမ္းဖက္မႈ ဆုိင္ရာ ျပစ္မႈ 
စသည့္ အထူးဥပေဒအရ ျပစ္မႈမွတ္တမ္းတြင္ စာရင္း သြင္းခံရသူ ျဖစ္သြားၿပီး၊ အၿပီးသတ္အမိန္႔ ခ်ၿပီးသည့္ 
ေန႔မွစၿပီး ရက္(၃၀)အတြင္း တရားခံ၏ ကုိယ္ေရးအခ်က္အလက္ကုိ လက္ရွ ိ ေနထုိင္ရာႏွင့္ သက္ဆုိင္သည့္ 
ရဲဌာနစခန္းမႈးဆီသုိ႔ ေပးပုိ႔ရမည္ (ေခတၱထိန္းသိမ္းေရးစခန္းႏွင့္ အက်ဥ္းေထာင္မွ တရားခံ ျဖစ္ပါက စခန္းမႉး 
သုိ႔မဟုတ္ ေထာင္မႉးဆီ ေပးပုိ႔ႏိုင္ပါသည္)။

(6) 형사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의 고지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누구든지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가 가능합

니다. 소송관계인은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저해할 우

려가 있는 경우 또는 영업 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복사의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ရာဇဝတ္က်င့္ထံုးဥပေဒ ပုဒ္မ(၅၉-၃)အရ အၿပီးသတ္အမိန္႔ ခ်ၿပီးေသာ အမႈ အေၾကာင္းအရာကုိ မည္သူမဆုိ 
ဖတ္႐ႈ႕ျခင္း-မိတၱဴကူးျခင္း ျပဳလုပ္ႏိုင္ပါသည္၊။ သုိ႔ေသာ္ အမႈႏွင့္ သက္ဆုိင္သူမ်ားမွ ဂုဏ္သိကၡာႏွင့္ 
ပုဂၢ ိဳလ္ေရးလၽွ ိဳ ႕ဝွက္ခ်က္၊ သုိ႔မဟုတ္ အသက္ေဘးအႏၲရာယ္ႏွင့္ ေနထုိင္သြားလာေရး အခက္အခဲ ရွမိွာ စုိးရိမ္ျခင္း 
သုိ႔မဟုတ္ လုပ္ငန္း လၽွ ိဳ ႕ဝွက္ခ်က္ ေပါက္ၾကားကာ ထိခုိက္နစ္နာမႈ ရွမိွာ စုိးရိမ္ပါက ဖတ္႐ႈ႕ခြင့္-မိတၱဴကူးခြင့္ကုိ 
ကန္႔သတ္ရန္ ေလၽွာက္ထားႏိုင္ပါသည္။

라. 피고인의 법정구속 시 청문절차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범

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이상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도망(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가 있으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အဆုိပါ ျပစ္မႈအမ် ိဳးအစားမ်ားျဖင့္ တရားခံကုိ ျပစ္ဒဏ္ ခ်မွတ္ထားပါသည္။ တရားခံမွ ထြက္ေျပး တိမ္းေရွာင္ရန္ 
(သုိ႔မဟုတ္ သက္ေသေဖ်ာက္ဖ်က္ရန္) အေျခအေနရွပိါသျဖင့္ ယခုတရား႐ုးံမွာ ဖမ္းဆီး ထိန္းသိမ္းလုိက္ပါမည္။ 
တရားခံ၊ ဒါနဲ႔ပတ္သက္ၿပီး ေျပာစရာ ရွလိား။

-	피고인에게 도망(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주면 되나요?

တရားခံမွ ထြက္ေျပးတိမ္းေရွာင္ရန္(သုိ႔မဟုတ္ သက္ေသေဖ်ာက္ဖ်က္ရန္) အေျခအေနရွပိါသျဖင့္ ဖမ္းဝရမ္း 
ထုတ္ထားပါသည္။ တရားခံအေနနဲ႔ ေရွ႕ေန ငွားရမ္း အသံုးျပဳခြင့္ ရွပိါသည္။ တရားခံ အဖမ္းခံရေၾကာင္း 
ဘယ္သူ႕ဆီ အေၾကာင္း ၾကားေပးရမလဲ။

အခ်ဳပ္မဲ့တရားခံ(စီရင္ခ်က္ ဆုိင္းင့ံ စသည္တုိ႔ႏွင့္ အခ်ဳပ္က်ေနေသာ တရားခံ အပါအဝင္)ထံကုိေတာ့ စီရင္ခ်က္ 
အမိန္႔စာ ေပးပုိ႔မွာ မဟုတ္ဘဲ တရားခံက ေလၽွာက္ထားမွသာ စီရင္ခ်က္ အမိန္႔စာကုိ ပုိ႔ေပးပါမည္။ တရားခံမွ 
စီရင္ခ်က္အမိန္႔စာကုိ လက္ခံၾကည့္႐ႈ႕လုိပါက ယေန႔မွစၿပီး (၇)ရက္အတြင္း တရား႐ုးံတြင္ 
ေလၽွာက္ထားႏိုင္ပါသည္။

(3)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의 실효, 취소사유의 고지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거나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밝혀지면 

집행을 유예한 선고형을 복역하게 됩니다.

တရားခံသည္ ျပစ္ဒဏ္ဆုိင္းင့ံကာလအတြင္း ျပစ္မႈ ထပ္မံက်ဴးလြန္ၿပီး ေထာင္ဒဏ္ ခ်မွတ္ခံရသည့္ အခါႏွင့္၊ 
ဆုိင္းင့ံျပစ္ဒဏ္ ေဖာက္ဖ်က္မႈမ်ား ျဖစ္ေပၚပါက ဆုိင္းင့ံထားသည့္ စီရင္ခ်က္ျပစ္ဒဏ္မွ ေထာင္ဒဏ္ကုိ ခ်မွတ္ျခင္း 
ခံရပါမည္။

(4)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경우 준수사항 등 고지

-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와 동시에 보호관찰(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였습니

다.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호관찰관의 지

시에 따라 보호관찰(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또 보호관찰기간(사회봉사명령, 수

강명령 집행기간) 동안 지금 교부하는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하고, 만일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한 형을 복역하게 될 수 있습니다.

တရားခံအား ျပစ္ဒဏ္ဆုိင္းင့ံ စီရင္ခ်က္ႏွင့္အတူ ႀကီးၾကပ္ေစာင့္ၾကည့္ျခင္း(သုိ႔မဟုတ္ ေစတနာ႔ဝန္ထမ္း ျပဳလုပ္ရန္ 
အမိန္႔၊ ပညာေပးသင္တန္းတက္ရန္ အမိန္႔)ကုိ တြ ဲၿပီး ခ်မွတ္ထားပါသည္။ အၿပီးသတ္စီရင္ခ်က္ ခ်ၿပီးေနာက္ (၁၀)
ရက္အတြင္း ေနရပ္လိပ္စာကုိ သက္ဆုိင္ရာ ႀကီးၾကပ္ေစာင့္ၾကည့္ေရးဌာနသုိ႔ အသိ ေပးရမွာ ျဖစ္ၿပီး၊ 
ႀကီးၾကပ္ေစာင့္ၾကည့္တာဝန္ခံ၏ ၫႊန္ၾကားခ်က္အတုိင္း ႀကီးၾကပ္ေစာင့္ၾကည့္ျခင္း (သုိ႔မဟုတ္ ေစတနာ႔ဝန္ထမ္း 
ျပဳလုပ္ရန္ အမိန္႔၊ ပညာေပးသင္တန္း တက္ရန္ အမိန္႔)ကုိ ခံယူရပါမည္။ ထုိ႔ျပင္ ႀကီးၾကပ္ေစာင့္ၾကည့္မႈ 
(ေစတနာ႔ဝန္ထမ္း ျပဳလုပ္ရန္ အမိန္႔၊ ပညာေပးသင္တန္း တက္ရန္ အမိန္႔) ကာလအတြင္း ဒီသတ္မွတ္ခ်က္မ်ားကုိ 
ေသခ်ာ လုိက္နာရမွာ ျဖစ္ၿပီး၊ အကယ္၍ တရားခံမွ သတ္မွတ္ခ်က္မ်ားကုိ ေဖာက္ဖ်က္ၿပီး အမိန္႔ မနာခံသည့္အခါ 
ဆုိင္းင့ံျပစ္ဒဏ္သည္ ပ်က္ျပယ္ၿပီး ေထာင္ဒဏ္ ခ်မွတ္ျခင္း ခံရပါလိမ့္မည္။

(5)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고,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구치소장이나 교도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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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뒤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법원은 위 각 진술을 기초

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의 방향을 정한다.

다. 증거조사

항소심에서도 제한적이기는 하나 새로운 증거조사가 가능하다. 증거조사절차는 제1심의 

경우와 동일하다.

라. 피고인신문

항소심에서도 증거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신문을 할 수 있으나, 검사 또는 변호인은 항소 

이유의 당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신문할 수 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마. 소송관계인의 최종 의견 진술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검사, 변호인, 피고인의 순서로 최종 의견

을 진술하는데, 이때에는 원심판결의 당부와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야 한다.

3. 항소심 판결의 주문

가. 항소기각판결

항소심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 항소를 기각 

한다.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တရားခံ၏ အယူခံကုိ ပလပ္လုိက္ပါသည္။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အစုိးရေရွ႕ေန၏ အယူခံကုိ ပလပ္လုိက္ပါသည္။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တရားခံႏွင့္ အစုိးရေရွ႕ေန၏ အယူခံ အားလံုးကုိ ပလပ္လုိက္ပါသည္။

제4절  ●  항소심 절차

1. 항소심 절차 개요

제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검사나 피고인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

기할 수 있다. 항소가 제기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제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

고 그 후 피고인이 계속 구금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미결

구금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다.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형 집행일에 산입된다. 한편 판결

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

용 되는 것은 당연하다.

제1심 재판을 합의부에서 하였을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제1심 재판을 단독판사가 하

였을 경우에는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와 같이 

항소사건을 항소심 법원에서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항소장은 반드시 제1심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장이 제출되면 제1심 법원은 소송기록을 항소법원

으로 보내고, 이를 송부 받은 항소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이 도착하였다는 통지를 한다. 

피고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게 

되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 사본을 보내주는데 항소이유서를 받은 피고인은 그 때부터 1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심 재판은 ‘항소이유서’와 상대방의 ‘답변서’를 진술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1심 공판절차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다.

2. 항소심 공판절차

가.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

피고인 출석으로 개정한 첫 기일에는 제1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신문을 한다.

나. 항소인의 항소이유 진술과 상대방의 답변 진술

항소인은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항소인의 항소이유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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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심판결 파기

항소심 법원은 항소하는 내용이 정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한다. 항소한 피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일부 피고인의 항소만 이유 있는 

경우에는 그 피고인에 대한 부분만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처한다.

ယခင္ၾကားနာမႈစီရင္ခ်က္ကုိ ပယ္ဖ်က္ပါသည္။

တရားခံကုိ အလုပ္ၾကမ္းႏွင့္ေထာင္ဒဏ္ (၁)ႏွစ္ ခ်မွတ္သည္။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의 항소를 기각한다.

ယခင္စီရင္ခ်က္မ်ားထဲမွ တရားခံ ○○○ နဲ႔ ပတ္သက္တဲ့အပုိင္းကုိ ပယ္ဖ်က္ပါသည္။

တရားခံ ○○○ ကုိ အလုပ္ၾကမ္းႏွင့္ေထာင္ဒဏ္ (၁)ႏွစ္ ခ်မွတ္ပါသည္။

တရားခံ △△△၏ အယူခံကုိ ပလပ္လုိက္ပါသည္။

제3편

민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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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  민사소송절차의 개요

소장 접수

소장 심사

(변론준비기일)

제1회 변론기일

변론종결

판결선고

변론기일
- 증인 등 증거조사

소장부본 송달
(소액사건 : 이행권고결정송달)

조정회부

조정불성립

조정(수소법원, 조정위원회)

화해권고결정

● ‌�인터넷을 통하여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하면 사건의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재판절차와 서류의 양식에 관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절차제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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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  소송절차의 진행

1. 소장 제출

소장에는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전자우편주소, 당사자 등을 대신하여 송달물을 수령할 사람(송달영수인)이 있는 경우 그 사

람의 이름과 주소, ② 청구취지, ③ 청구원인(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을 기재한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처음에 기재한 주소가 변

경되면 곧바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만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변경 전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한 후 유효한 송달로 간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소장에 첨부할 서류는 ① 소송목적의 가액(소가)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② 법정대

리인, 대표자, 관리인 등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③ 

기본적인 서증 및 그 사본 등이다.

소장을 비롯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 외에 상대방의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

출한다(예: 상대방이 2명인 경우 원본 1통, 부본 2통).

2. 소송대리인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업무를 행하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한다 

(변호사대리의 원칙). 변호사대리의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① 소액사건(소송물의 값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

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소송물의 값이 2,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사건)은 당

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거나, 당사

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

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변호사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소송대리의 허가를 받은 후 사건이 청구취지가 확장되거나 병합되는 등으로 합의부가 심판 

하는 사건(소송물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이 된 때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3. 소장 부본의 송달

법원은 제출된 소장을 심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하고, 보완

이 필요 없거나 완료되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한다.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못한 경우, 원고는 재판장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여야 하고, 피고의 

송달가능한 주소·사무소·영업소·근무장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 원고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공시송달명령을 하게 된다.

4. 답변서의 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

고, 변론을 거치지 않은 채 판결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다만 피고가 무변론판

결의 선고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피고가 제출하는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고(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인

정하는지 여부,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및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방

법을 기재한 후, 그 증거서류 등이 있으면 이를 첨부한다.

5. 준비서면의 제출

한쪽 당사자가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 

하면서 기한을 정하여 그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한다. 만일 지정된 기한이 지

난 후에 주장 또는 증거신청을 하면 제출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

준비서면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 중 인정하는 사실과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구분하

여 기재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적은 다음,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자

료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힌다. 제1회 기일 이후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은 가능한 한 다

음 재판기일을 기준으로 7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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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거 제출

증거는 법정에서 재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다음 방식에 따라 일괄하여 미리 제출·신청하

여야 한다. 증인신청서 등 각종 증거신청서 양식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에 접속하여 내려 받을 수 있다.

(1) 서증

소송에서 증거서류를 ‘서증’ 이라고 하고,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을 ‘갑 제1호증’, ‘갑 제2호

증’ 등으로,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을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등으로 부호를 붙인다. 증거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각 증거서류의 사본 1통과 상대방의 수만큼의 사본을 더하여(예: 상대

방이 2명인 경우 사본 3통)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에 첨부하고, 증거설명서도 함께 제출한다. 

이미 제출한 서증(상대방이 제출한 서증 포함)이 중복 제출되지 않도록 하고, 만일 중복되었

거나 쟁점과 무관한 서증이 제출된 경우 관련 예규에 따라 제출된 문서가 반환될 수 있다.

(2) 증인신청

증인의 이름·주소·연락처·직업, 증인과 원·피고와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적은 ‘증인신청서’를 제출한다. 증인이 채택된 경우 신문사항은 가

능한 한 단문단답식으로 작성하고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은 상대방 수에 4부를 더하여 제

출한다.

(3) 검증·감정·사실조회·금융정보제공명령신청·문서송부촉탁신청 등

입증취지를 명확히 적은 신청서를 제출한다.

7.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의 진행

서면공방절차를 마치면 법원은 변론준비절차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진행한다. 기

일이 지정되면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 출석하여야 하고, 만약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기일변경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의 경우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변론준비절차란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이다. 변론준비절차에서 당사자는 주장을 정리하여 진술하고, 법원은 서증을 

조사하거나 다른 증거방법을 채택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변론준비기일이 종결되면 변

론준비기일에서 제출하지 않은 주장이나 입증은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진 때에만 허용되므로 

(민사소송법 제285조), 변론준비기일에서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최대한 마치도록 한다.

변론기일에서는 당사자 등의 출석을 확인하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법률상 주요 

내용, 쟁점, 증거방법 등의 요지를 직접 구술변론하거나, 그 내용의 확인을 위해 재판장의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변론을 준비하여야 하고, 제

1회 기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는 주장 및 주요 증거의 요지를 정리한 ‘요약 쟁점

정리서면’을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변론종결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변론의 핵심

을 구두로 요약 진술할 수 있다.

8. 조정절차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선임한 소송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수도 

있다. 조정기일에 판사 또는 조정위원의 권유에 따라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조정조항을 적은 조정조서를 작성하

여 양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

정)’을 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다. 조정조서 또는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

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더 이상 조정내용에 불복할 수 없다.

9. 화해권고결정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신

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이 종결된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수 없다.

10. 판결선고, 상소와 판결의 확정

법원은 사건에 관한 심리가 끝나면 판결을 선고한다. 당사자들은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

은 지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할 때에는 ‘판결을 선고받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

출한다. 항소심에서 판결을 선고받으면, 항소심 판결을 송달받은 지 2주일 이내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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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고할 수 있으며, 상고할 때에는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다.

1심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은 채 항소기간이 지난 때,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

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은 채 상고기간이 지난 때,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때 등에는 판결이 확정된다.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등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후 비로소 피고가 판

결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

했음을 소명하여 항소할 수도 있다. 이를 추후 보완항소(추완항소)라고 한다.

판결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못된 기재(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

기준지의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판결을 한 법원에 판결경정 신청을 할 수 있다.

11. 소액사건의 경우

(1)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송달과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소장 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

게 청구취지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또는 그 등본을 송달 받기 전이라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2) 답변서 및 준비서면의 제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이의가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였더라도 이와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

나 늦어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은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게 된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따라서 당사자는 최초의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12. 기타 제도

(1) 소송구조 제도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

해 주는 제도이다. 법원이 소송구조결정을 하면, 국가가 당사자의 소송비용 중 결정에서 정

한 항목에 대하여 그 비용을 대신 납부한다. 소송구조 대상이 되는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통역료, 감정비용, 변호사비용 등이 포함된다.

현재 다수 법원의 종합민원실의 소송구조 신청창구에서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

도’를 운영하고 있어, 소송구조 신청 및 소장 작성 등에 관한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전자소송 제도

전자소송이란 소송서류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제출·송달되고, 그와 같은 전자문서

가 이용되는 재판절차이다.

당사자는 ‘전자소송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방법으로 

사용자등록을 한 후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할 소송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전자기록을 열람·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

■ 재판장의 구체적인 진행방식(예시)

제1회 변론기일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지방법원 제○○민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မဂၤလာပါ။ ယခုခ်န္ိကစၿပီး ဆုိးလ္ ○○ၿမိဳ႕နယ္တရား႐ုးံ အမွတ္○○ တရားမဥပေဒဌာန ၾကားနာစစ္ေဆးမႈကုိ 
စတင္ပါမည္။

-	2015가단○○○○호 사건 원고 ○○○씨, 피고 ○○○씨 나오셨나요? 원(피)고 대리인께서는 어느 분이 나

오셨나요?

၂၀၁၅ အမႈတြ ဲ နံပါတ္○○○○ မႈခင္း တရားလုိ ဦး/ေဒၚ○○○ ၊ တရားၿပိဳင္ ဦး/ေဒၚ○○○ ရွပိါသလား? 

တရားလုိ(တရားၿပိဳင္)ကုိယ္စားလွယ္အေနနဲ႔ ဘယ္သူ ရွပိါသလဲ။ 

[ 변론준비절차 결과의 진술 ]

<당사자 주도형>

-	변론준비기일에서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를 원고와 피고가 차례로 요약하여 진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အဆုိအေခ်တင္သြင္းရန္ ျပင္ဆင္သည့္ေန႔က သံုးသပ္စိစစ္ထားတဲ့ အဓိကအခ်က္နဲ႔ သက္ေသခံစစ္ေဆးမႈ 
ရလဒ္ကုိ တရားလုိနဲ႔ တရားၿပိဳင္မွ အလွည့္က် အက်ဥ္းခ်ဳးံၿပီး ထြက္ဆုိေပးၾက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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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도형>

-	변론준비기일에서 정리된 쟁점은 ○○이었고, 이에 대하여 ○○를 조사하여 그 결과 ○○를 확인하였습

니다. 이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면 원고와 피고 순으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အဆုိအေခ်တင္သြင္းရန္ ျပင္ဆင္သည့္ေန႔က သံုးသပ္စိစစ္ထားတဲ့ အဓိကအခ်က္ကေတာ့ ○○ ျဖစ္ၿပီး၊ ဒါနဲ႔ 
ပတ္သက္လုိ႔ ○○ ကုိ စစ္ေဆးၿပီး အဲဒီရလဒ္ ○○ ကုိ စိစစ္အတည္ျပဳၿပီးပါြပီ။ ဒါနဲ႔ပတ္သက္လုိ႔ ျဖည့္စြက္ရန္ 
သေဘာထား ရွပိါက တရားလုိနဲ႔ တရားၿပိဳင္မွ အစဥ္အတုိင္း ထြက္ဆုိေပးၾကပါ။

[변론기일의진행] 

<당사자주도형>

-	원고 대리인, 청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တရားလုိ ကုိယ္စားလွယ္(တရားလုိေရွ႕ေန)၊ ေတာင္းဆုိခ်က္မ်ားကုိ အက်ဥ္းခ်ဳးံ ဖတ္ၾကားတင္ျပေပးပါ။

-	피고 대리인, 답변 요지를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တရားၿပိဳင္ ကုိယ္စားလွယ္(တရားၿပိဳင္ေရွ႕ေန)၊ ထုေခ်လႊာကုိ အက်ဥ္းခ်ဳးံ ဖတ္ၾကားတင္ျပေပးပါ။

<법원주도형>

-	원고의 주장 내용은 ○○입니다. 

တရားလုိ တင္ျပခ်က္ကေတာ့ ○○ ျဖစ္ပါတယ္။

-	이에 대한 피고의 답변은 ○○ 입니다. 

ဒါနဲ႔ပတ္သက္တဲ့ တရားၿပိဳင္ရဲ႕ ေခ်ပခ်က္ကေတာ့ ○○ ျဖစ္ပါတယ္။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 사실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리해도 될까요?

တရားလုိနဲ႔ တရားၿပိဳင္ ၾကားက ○○ ျဖစ္တဲ့ အမွန္တရားကုိေတာ့ အျငင္းပြားဖြယ္ရာ မရွတိဲ့ 
အေၾကာင္းျခင္းရာအျဖစ္ ေကာက္ခ်က္ခ်လုိ႔ ရမလား။

-	그렇다면 쟁점은 ○○입니다.

ဒါဆုိရင္ အဓိကအခ်က္ကေတာ့ ○○ ျဖစ္ပါတယ္။

-	원고 및 피고 대리인, 수정하거나 보충할 부분이 있습니까?

တရားလုိနဲ႔ တရားၿပိဳင္ကုိယ္စားလွယ္(ေရွ႕ေန)၊ အမွားျပင္ရန္နဲ႔ ထပ္မံျဖည့္စြက္ရန္ ရွပိါသလား။

-	그럼 증거조사를 하겠습니다. 원고 대리인부터 증거를 제출하고 입증취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ဒါဆုိ သက္ေသစစ္ေဆးမႈ ျပဳလုပ္ပါမယ္။ တရားလုိကုိယ္စားလွယ္(တရားလုိေရွ႕ေန)ကေန စၿပီး သက္ေသနဲ႔ တကြ 
ခုိင္လံုအေထာက္အထား ပါရွတိဲ့ အဆုိလႊာကုိ တင္သြင္းေပးပါ။

-	갑 제1호증의 내용을 설명하시겠습니까?

သက္ေသခံအေထာက္အထားနံပါတ္ (၁)ရဲ႕ အေၾကာင္းျခင္းရာကုိ ရွင္းျပႏိုင္မလား။

-	피고 대리인, 원고가 신청한 서증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겠습니까?

တရားၿပိဳင္ကုိယ္စားလွယ္(တရားၿပိဳင္ေရွ႕ေန)၊ တရားလုိဘက္က တင္သြင္းထားတဲ့ သက္ေသခံ 
အေထာက္အထားနဲ႔ ပတ္သက္ေသာ သေဘာထား တင္သြင္းရန္ ရွပိါသလား။

-	원고가 신청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에 대한 증인신청은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에서 증인을 소환하기를 원합니까? 증인을 대동하시겠습니까? 증인신문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တရားလုိမွ ေလၽွာက္တင္ထားတဲ့ ○○ ဌာနရဲ႕ မွန္ကန္ေၾကာင္းတင္ျပခ်က္၊ ○○○ ရဲ႕ မ်က္ျမင္သက္ေသ 
ထြက္ဆုိခ်က္ကုိေတာ့ ေ႐ြးပါမယ္။ တရား႐ုးံကေန မ်က္ျမင္သက္ေသ ဆင့္ေခၚမွာကုိ လုိလားပါသလား။ 
မ်က္ျမင္သက္ေသနဲ႔တကြ တရားခြင္ တက္ေရာက္မလား? မ်က္ျမင္သက္ေသ စစ္ေဆးေမးျမန္းမႈ ဘယ္ေလာက္ 
ၾကာမယ္လုိ႔ ခန္႔မွန္းထားပါသလဲ။

-	(당사자가 추가 증거신청을 하는 경우) 증인 ○○○에 대한 신문이 필요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

면 검토해서 다음 기일까지 채부결정을 하겠습니다.

မ်က္ျမင္သက္ေသ ○○○ ကုိ စစ္ေဆးရန္ လုိအပ္ေၾကာင္း စာ႐ြက္စာတမ္းနဲ႔ တင္သြင္းေပးမယ္ဆုိရင္ 
သံုးသပ္စိစစ္ၿပီး အဆံုးအျဖတ္ကုိ လာမယ့္ ႐ုးံခ်န္ိးမွာ ေပးပါမယ္။

-	다음 기일은 ○월 ○일 ○○시 ○○분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출석 가능하십니까? 그럼, 다음 기일은 ○월 

○일 ○○시 ○○분에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နာက္ထပ္ ႐ုးံခ်န္ိကုိ ○လ ○ရက္ ○○နာရီ ○○မိနစ္မွာ လုပ္မယ္ဆုိရင္ တက္ေရာက္ႏိုင္ၾကမလား။ ဒါဆုိ 
ေနာက္ ႐ုးံခ်န္ိကုိ ○လ ○ရက္ ○○နာရီ ○○မိနစ္မွာ လုပ္ပါမယ္။ ပင္ပန္းသြားၾကၿပီ ထင္ပါတယ္။ ၾကားနာ 
စစ္ေဆးမႈကုိ အဆံုးသတ္ပါမယ္။

제2회변론기일

[변론갱신절차의 진행]

<당사자주도형>

-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바뀌었으므로 변론절차를 갱신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차례대로 이전 절차에서의 

변론결과를 요약하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အျပန္အလွန္အဆုိတင္သြင္းမႈ တာဝန္ခံ တရားသူႀကီး ေျပာင္းထားပါသျဖင့္ အဆုိတင္သြင္းမႈကုိ ျပန္လည္ 
ျပဳလုပ္ပါမယ္။ တရားလုိနဲ႔ တရားၿပိဳင္မွ အစဥ္အတုိင္း အရင္႐ုးံခ်န္ိတုန္းက ေလၽွာက္လဲခ်က္အေျဖေတြကုိ 
အက်ဥ္းခ်ဳးံၿပီး ထြက္ဆုိေပးၾကပါ။

<법원주도형>

-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바뀌었으므로 변론절차를 갱신합니다. 이전 절차에서 원고는 ○○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의 쟁점은 ○○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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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ဆုိလႊာတင္သြင္းမႈ တာဝန္ခံ တရားသူႀကီး ေျပာင္းထားလုိ႔ အဆုိတင္သြင္းမႈကုိ ျပန္လည္စတင္ပါမယ္။ 
ယခင္တရားခြင္မွာ တရားလုိက ○○ လုိ႔ ထြက္ဆုိထားၿပီး၊ တရားၿပိဳင္ကေတာ့ ○○လုိ႔ ထြက္ဆုိထားပါတယ္၊ 
ဒါေၾကာင့္ ဒီအမႈရဲ႕ အဓိကအခ်က္ကုိ ○○လုိ႔ သတ္မွတ္ထားပါတယ္။

-	그리고 ○○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면 원고, 피고 순으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နာက္ၿပီး ○○ကုိ စစ္ေဆးထားရာမွာ၊ အဲဒီရလဒ္က ○○ျဖစ္ေၾကာင္း စစ္ေဆးေတြ႕ရွႏိိုင္ပါတယ္။ ဒါနဲ႔ 
ပတ္သက္ၿပီး ျဖည့္စြက္စရာ ရွရိင္ တရားလုိ၊ တရားၿပိဳင္ အစဥ္အတုိင္း ထြက္ဆုိေပးၾကပါ။

[일반 변론기일의 진행]

-	지난 기일에서 정리한 쟁점은 ○○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증이 제출되었고, ○월 ○○일자로 ○○기

관으로부터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하였고, 그 취지는 ○○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측 의견은 어떠신가

요?

ၿပီးခဲ့တဲ့ ႐ုးံခ်န္ိးမွာ သံုးသပ္စိစစ္ထားတဲ့ အဓိကအခ်က္ကေတာ့ ○○ျဖစ္ပါတယ္။ ဒါနဲ႔ပတ္သက္တဲ့ 
သက္ေသအေထာက္အထား တင္သြင္းထားၿပီး၊ ○လ ○○ရက္ ေန႔စြနဲဲ႔ ○○ဌာနကုိ မွန္ကန္ေၾကာင္း 
စစ္ေဆးခ်က္ အတည္ျပဳလႊာ ေရာက္ရွထိားပါတယ္၊ အဲဒီ တင္ျပခ်က္ကေတာ့ ○○ျဖစ္ပါတယ္။ ဒါနဲ႔ပတ္သက္ၿပီး 
တရားၿပိဳင္ဖက္မွ ထုေခ်လႊာ တင္သြင္းရန္ ရွပိါသလား။

-	원고와 피고 대리인 추가로 주장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တရားလုိနဲ႔ တရားၿပိဳင္ ကုိယ္စားလွယ္(ေရွ႕ေန)တုိ႔က၊ ျဖည့္စြက္ တင္သြင္းစရာ ရွေိသးလား?

-	이어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하겠습니다.

ဒါဆုိ မ်က္ျမင္သက္ေသ စစ္ေဆးမႈ စတဲ့ သက္ေသစစ္ေဆးမႈကုိ ဆက္လက္ ျပဳလုပ္ပါမယ္။

-	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는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159조제1항 전단에 따

라 그 전부에 대한 녹음을 명합니다. 당사자와 증인에게도 증인신문 내용이 녹음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

서 발언을 하실 때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မ်က္ျမင္သက္ေသ ○○○ကုိ စစ္ေဆးေမးျမန္းခ်န္ိမွာ အသံဖမ္းဖုိ႔ လုိအပ္ပါသျဖင့္ တရားမက်င့္ထံုး ဥပေဒ 
ပုဒ္မ(၁၅၉) အပုိဒ္ခြ ဲ (၁)အရ အေၾကာင္းျခင္းရာ အားလံုးကုိ အသံဖမ္းဖုိ႔ အမိန္႔ေပးပါတယ္။ ကာယကံရွင္နဲ႔ 
မ်က္ျမင္သက္ေသကုိလည္း သက္ေသစစ္ေဆးမႈ အေၾကာင္းျခင္းရာေတြ အသံသြင္းထားမွာျဖစ္ေၾကာင္း 
အသိေပးပါတယ္။ ဒါေၾကာင့္ ထြက္ဆုိတဲ့အခါ စကားေျပာခြက္နား ကပ္ၿပီး ေျပာဖုိ႔ ေမတၱာရပ္ခံပါတယ္။

-	○○○씨 본인 맞습니까? 생년월일이 언제인가요? 원·피고와 친인척 되십니까? 현재 사는 곳이 어디입

니까? 

ဦး/ေဒၚ○○○ ကုိယ္တုိင္ မွန္ပါသလား။ ေမြးဖြားတဲ့ ႏွစ္၊ လ၊ ရက္ကုိ အစဥ္အတုိင္း ေျပာပါ။ တရားလုိ- 
တရားၿပိဳင္နဲ႔ ေသြးသား ေတာ္စပ္ပါသလား။ လက္ရွ ိ ဘယ္မွာ ေနထုိင္ေနပါသလဲ။

-	증인은 이제 오른손을 들고 신문에 대하여 증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만일 증인이 선서 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အခု မ်က္ျမင္သက္ေသမွ ညာဖက္လက္ကုိ ေျမႇာက္ၿပီး စစ္ေဆးေမးျမန္းခ်က္မ်ားကုိ ကုိယ္တုိင္ 
ေတြ႕ႀကဳ ံၾကားသိထားတဲ့အတုိင္း မကြယ္မဝွက္ အမွန္အတုိင္း ထြက္ဆုိပါမ့ယ္ဆုိတဲ့ က်မ္းသစၥာကုိ က်န္ိဆုိေပးပါ။ 
တကယ္လုိ႔ က်မ္းသစၥာ က်န္ိဆုိၿပီးမွ ကုိယ္တုိင္ ေတြ႕ႀကဳ ံၾကားသိျခင္း မရွတိာကုိ ကုိယ္တုိင္ 
ေတြ႕ႀကဳ ံၾကားသိထားသလုိ ထြက္ဆုိျခင္း သုိ႔မဟုတ္ ေသေသခ်ာခ်ာ မမွတ္မိဘဲ မွတ္မိသလုိ ထြက္ဆုိျခင္း စသျဖင့္ 
လိမ္လည္ထြက္ဆုိပါက လိမ္လည္မႈအျပစ္နဲ႔ ျပစ္ဒဏ္ ခ်မွတ္ျခင္း ခံရပါမယ္။

(사건내용 및 쟁점 간단히 설명)

-	우선 원고 대리인이 먼저 묻고 피고 대리인이 물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할 겁니다. 대리인들의 질문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질문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ပထမဦးဆံုး တရားလုိကုိယ္စားလွယ္မွ အရင္ ေမးျမန္းၿပီး တရားၿပိဳင္ကုိယ္စားလွယ္က ေမးပါလိမ့္မယ္။ ၿပီးေတာ့ 
ေနာက္ဆံုးအေနနဲ႔ တရားစီရင္ေရးအဖြ ဲ႕က သိခ်င္တဲ့ အခ်က္ ရွရိင္ ေမးပါမယ္။ ႏွစ္ဖက္ ကုိယ္စားလွယ္(ေရွ႕ေန) 
ေတြရဲ႕ ေမးခြန္းကုိ နားမလည္ရင္ ေနာက္တခါ ျပန္ေမးေပးပါလုိ႔ ေျပာရင္ ရပါတယ္။

-	그리고 질문을 잘 듣고 잘 생각한 후에 신중히 대답하십시오. 기억이 안나면 기억이 안난다고 말씀하세

요. 증언은 녹음 중이니 천천히 또박또박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주세요.

ေမးျမန္းသည့္ ေမးခြန္းကုိ ေသခ်ာ နားေထာင္၊ စဥ္းစားၿပီးမွ အေလးအနက္ထား ေျဖပါ။ မမွတ္မိပါက 
မမွတ္မိပါဘူးလုိ႔ ေျပာပါ။ သက္ေသထြက္ဆုိခ်က္မ်ားကုိ အသံဖမ္းေနလုိ႔ စကားေျပာစက္နား ကပ္ၿပီး ျဖည္းျဖည္းနဲ႔ 
ပီပီသသ ေျပာေပးပါ။

-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대리인부터 신문해 주십시오.

အဆင္သင့္ ျဖစ္ရင္ စပါမယ္။ တရားလုိ ကုိယ္စားလွယ္(ေရွ႕ေန)ကေန စၿပီး ေမးျမန္းေပးပါ။

-	증언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멀리서 와서 증언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သက္ေသထြက္ေပးရလုိ႔ ပင္ပန္းသြားၿပီ ထင္ပါတယ္။ အေဝးကေန လာၿပီး သက္ေသထြက္ဆုိေပးလုိ႔ 
ေနာက္ထပ္တခါ ေက်းဇူးတင္ပါတယ္။ ျပန္လုိ႔ ရပါၿပီ။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기일 고지 등)

-	오늘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ဒီေန႔ အဆုိတင္သြင္းမႈကုိ အဆံုးသတ္ပါမယ္။ ေနာက္ဆံုးအေနနဲ႔ ဒီအမႈနဲ႔ ပတ္သက္ၿပီး အထူးတလယ္ 
ေျပာဆုိစရာ ရွေိသးလား။

-	변론을 종결하고, 그 동안 나온 자료들을 토대로 재판부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판결은 3주 후인 ○월 

○일 ○○시에 이 법정에서 선고하겠습니다.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판결문은 주소지

로 송달해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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အဆုိအေခ်တင္သြင္းမႈကုိ အဆံုးသတ္ၿပီး၊ ဒီကာလအေတာအတြင္း ရရွထိားတဲ့ အခ်က္အလက္မ်ားကုိ အေျခခံၿပီး 
တရားစီရင္ေရးအဖြ ဲ႕ကေန စီရင္ခ်က္အမိန္႔ ခ်ပါမယ္။ စီရင္ခ်က္ကုိေတာ့ ဒီတရား႐ုးံမွာပဲ ေနာက္ ၃ပတ္ အၾကာ 
○လ ○ရက္ ○○နာရီမွာ ခ်မွတ္ပါမယ္။ အၿပီးသတ္အမိန္႔ ခ်တဲ့ ေန႔မွာ တရား႐ုးံကုိ မလာလည္း အမိန္႔ကုိ 
နာခံရမွာ ျဖစ္ၿပီး၊ စီရင္ခ်က္အမိန္႔စာကုိေတာ့ ေနရပ္လိပ္စာအတုိင္း ေပးပုိ႔ပါမယ္။ ပင္ပန္းသြားၾကပါၿပီ။ အားလံုး 
ျပန္ႏိုင္ပါြပီ။

[판결선고기일]

-	2015가단○○○○호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원고 ○○○씨, 피고○○○씨 출석하였나요?

၂၀၁၅ အမႈတြ ဲ နံပါတ္○○○○ မႈခင္းကုိ စီရင္ခ်က္အမိန္႔ ခ်ပါမယ္။ တရားလုိ ဦး/ေဒၚ○○○၊ တရားၿပိဳင္ 

ဦး/ေဒၚ○○○ ရွပိါသလား။

(주문낭독)

■ 민사사건의 주문례

[제1심에서의 판결]

▶ 이행청구

1. 피고는 원고 ○○○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7. 1.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တရားၿပိဳင္က တရားလုိ ○○○ဆီ ဝမ္ သိန္း (၁၅၀) ေပးေခ်ပါ။ ေပးေခ်ရမယ့္ ႏႈန္းကေတာ့ (၂၀၁၇.၇.၁)
ကေနစၿပီး (၂၀၁၅.၈.၂၁)အထိ တစ္ႏွစ္ကုိ ၅% ျဖစ္ပါတယ္။ အဲဒီ ေနာက္ရက္စၿပီး အကုန္ ေပးေခ်ၿပီးတဲ့ 
ေန႔အထိကုိေတာ့ တစ္ႏွစ္ကုိ ၂၀% ႏႈန္းနဲ႔ အသီးသီး တြက္ခ်က္ထားတဲ့အတုိင္း ေပးေခ်ပါ။

2. 피고는 원고 ○○○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대 100㎡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50㎡를 철거

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 

တရားၿပိဳင္က ဆုိးလ္ၿမိဳ႕ ေဆာခ် ိဳဂူ ေဆာခ် ိဳဒံု (၁၀၀)အခ် ိဳး (၁၀၀)စတုရန္းမီတာ ေျမေပၚ နံရံအုတ္ကပ္ 
ကုိရီးယား႐ိုးရာအိမ္အမုိး တစ္ထပ္တုိက္ လံုးခ်င္းအိမ္ (၅၀)စတုရန္းမီတာကုိ ဖ်က္ၿပီး၊ အထက္ပါ ေျမကြက္ကုိ 
တရားလုိ ○○○ထံ ပုိင္ဆုိင္မႈ လႊေဲျပာင္းပါ။

3. 피고는 원고 ○○○에게 2014. 7. 1.부터 위 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တရားၿပိဳင္က (၂၀၁၄.၇.၁)က စၿပီး အထက္ပါ ေျမကြက္ကုိ လႊေဲျပာင္းအပ္ႏွ ံၿပီးတဲ့ ေန႔အထိ တစ္လကုိ ဝမ္ (၁၀)
သိန္း ႏႈန္းနဲ႔ တြက္ထားတဲ့ ေငြပမာဏကုိ တရားလုိ ○○○ ထံ ေပးေခ်ပါ။

4. 피고는 원고 ○○○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4.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대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8. 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တရားၿပိဳင္မွ တရားလုိ ○○○ ဆီကို၊

က။ ‌�ပူးတြ ဲ စာရင္းရွ ိ ေဖာ္ျပပါ၊ (၂၀၁၄.၇.၁)ေန႔စြ ဲျဖင့္ အေရာင္းအဝယ္ ျပဳလုပ္ထားေသာ အေဆာက္အအံုႏွင့္ 
ပတ္သက္ၿပီး ပုိင္ဆုိင္မႈလႊေဲျပာင္းရန္ မွတ္ပံုတင္ၿပီး၊

ခ။ ‌�ပူးတြ ဲ စာရင္းရွ ိ ေဖာ္ျပပါ၊ (၂၀၁၄.၈.၁)ေန႔စြ ဲျဖင့္ ○○ၿမိဳ႕နယ္တရား႐ုးံ၊ ○○မွတ္ပံုတင္ဌာန နံပါတ္○○○ 
ျဖင့္ မွတ္ပံုတင္ထားေသာ ေျမကြက္ႏွင့္ ပတ္သက္ၿပီး ပုိင္ဆုိင္မႈလႊေဲျပာင္းျခင္းကုိ ဖ်က္သိမ္းပါ။

5.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တရားလုိမ်ား၏ အျခားေတာင္းဆုိခ်က္ကုိ ပလပ္လုိက္ပါသည္။

6. 소송비용 중 1/2은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တရားစီရင္ေရး ကုန္က်စရိတ္ထဲက တစ္ဝက္ကုိ တရားလုိမ်ားမွ၊ က်န္ရွသိည္ကုိ တရားၿပိဳင္မွ အသီးသီး 
က်ခံရမည္။

7.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အပုိဒ္ (၁)ပါ အခ်က္ကုိေတာ့ ပဏာမစီရင္ခ်က္ ခ်ႏိုင္ပါသည္။

▶ 확인청구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ပူးတြစဲာရင္းရွ ိ ေဖာ္ျပပါ အိမ္ၿခံေျမကုိ တရားလုိမွ ပုိင္ဆုိင္ေၾကာင္း စစ္ေဆးေတြ႕ရွရိပါသည္။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7. 1.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တရားၿပိဳင္ႏွင့္ ပတ္သက္ၿပီး တရားလုိ တင္ျပထားေသာ (၂၀၁၄.၇.၁)ေန႔စြပဲါ စာခ်ဳပ္တြင္ အာမခံေၾကး ေပးေခ်ရန္ 
အခ်က္မွာ မပါရွေိၾကာင္း စစ္ေဆးေတြ႕ရွရိပါသည္။

▶ 소 각하 판결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ဒီအမႈ၏ အဆုိလႊာကုိ ပယ္ဖ်က္ပါသည္။

▶ 청구기각 판결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တရားလုိ၏ ေလၽွာက္ထားေတာင္းဆုိခ်က္ အားလံုးကုိ ပလပ္လုိက္ပါသ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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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의 판결]

▶ 항소기각

-	원고(또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တရားလုိ(သုိ႔မဟုတ္ တရားၿပိဳင္)၏ အဆုိလႊာကုိ ပလပ္လုိက္ပါသည္။

▶ 제1심 판결 전부 취소(1)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ပထမအဆင့္ စီရင္ခ်က္ကုိ ႐ုတ္သိမ္းၿပီး၊ တရားလုိ၏ ေလၽွာက္ထားေတာင္းဆုိခ်က္ကုိ ပလပ္လုိက္ပါသည္။

▶ 제1심 판결 전부 취소(2)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ပထမအဆင့္ စီရင္ခ်က္ကုိ ႐ုတ္သိမ္းပါသည္။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တရားၿပိဳင္မွ တရားလုိဆီကုိ ဝမ္ သိန္း(၂၀၀) ေပးေခ်ပါ။ ေပးေခ်ရမယ့္ႏႈန္းကေတာ့ (၂၀၁၄.၇.၁)ကေနစၿပီး 
(၂၀၁၅.၈.၃၁)အထိ တစ္ႏွစ္ကုိ ၅% ျဖစ္ပါသည္။ အဲဒီေနာက္ရက္ကစၿပီး အကုန္ ေပးေခ်ၿပီးတဲ့ ေန႔အထိကုိေတာ့ 
တစ္ႏွစ္ကုိ ၂၀% ႏႈန္းအသီးသီးနဲ႔ တြက္ခ်က္ထားတဲ့အတုိင္း ေပးေခ်ပါ။

▶ 제1심 판결 일부 취소(1)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ပထမအဆင့္ ၾကားနာစစ္ေဆးခဲ့စဥ္က ေအာက္တြင္ ေဖာ္ျပထားသည့္ ႏႈန္းထက္ ေက်ာ္လြန္ေနသည့္ တရားၿပိဳင္၏ 
ယခင္တရားခြင္မွ စီရင္ခ်က္ကုိ ႐ုတ္သိမ္းၿပီး၊ ထုိ႐ုတ္သိမ္းခ်က္ႏွင့္သက္ဆုိင္ေသာ တရားလုိ၏ ေတာင္းဆုိခ်က္ကုိ 
ပလပ္လုိက္ပါသည္။

တရားၿပိဳင္က တရားလုိဆီကုိ ဝမ္ သိန္း (၂၀၀) ေပးေခ်ပါ။ ေပးေခ်ရမယ့္ႏႈန္းကေတာ့ (၂၀၁၄.၇.၁)ကစၿပီး 
(၂၀၁၅.၈.၃၁)အထိ တစ္ႏွစ္ကုိ ၅% ျဖစ္ပါသည္။ အဲဒီေနာက္ရက္ကစၿပီး အကုန္ ေပးေခ်ၿပီးတဲ့ ေန႔အထိကုိေတာ့ 
တစ္ႏွစ္ကုိ ၂၀% ႏႈန္း အသီးသီးနဲ႔ တြက္ခ်က္ထားတဲ့အတုိင္း ေပးေခ်ပါ။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တရားၿပိဳင္ရဲ႕ က်န္ ထုေခ်ခ်က္ကုိ ပလပ္လုိက္ပါသည္။

▶ 제1심 판결 일부 취소(2)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ပထမအဆင့္ ၾကားနာစစ္ေဆးစဥ္ ေပးေခ်ရန္ အမိန္႔ခ်ထားသည့္ ေအာက္ပါ ေငြပမာဏႏွင့္ သက္ဆုိင္ေသာ 
တရားလုိ၏ ယခင္တရားခြင္မွ စီရင္ခ်က္ကုိ ႐ုတ္သိမ္းပါသည္။

တရားၿပိဳင္က တရားလုိဆီ ဝမ္ သိမ္း(၂၀၀) ေပးေခ်ပါ။ ေပးေခ်ရမယ့္ႏႈန္းကေတာ့ (၂၀၁၄.၇.၁)ကစၿပီး 
(၂၀၁၅.၈.၃၁)အထိ တစ္ႏွစ္ကုိ ၅% ျဖစ္ပါတယ္။ အဲဒီ ေနာက္ရက္ကစၿပီး အကုန္ ေပးေခ်ၿပီးတဲ့ 
ေန႔အထိကုိေတာ့ တစ္ႏွစ္ကုိ ၂၀% ႏႈန္း အသီးသီးနဲ႔ တြက္ခ်က္ထားတဲ့အတုိင္း ေပးေခ်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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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  보전처분 절차의 개요

신청서 제출

(보정명령)

채무자의 구제: 
보전처분이의, 취소신청

심문

이의, 취소신청 인용 시
보전처분 집행 취소

담보제공

보전처분결정

보전처분 집행

담보제공명령

보전처분 집행의 취소 여부의 결정

신청사건제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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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  보전처분의 의의

본안소송의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변동이 생겨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기도 하고,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두면 손해가 계속 발

생하게 되기도 한다. 보전처분 재판이란 이처럼 본안판결을 받기 전에 집행을 쉽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현재의 재산상태 

등을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임시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이다.

제3절  ●  종류

1. 가압류

돈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이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채무자 재산을 현재 상태대로 유지시켜, 채무자가 그 재산에 대

하여 갖는 처분권을 임시적으로 빼앗는 제도이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등이 있다.

2. 가처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 이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처분에는 ①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

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다.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돈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

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 또는 인도청구권 등)

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목적물(계쟁물)에 대해 앞으로 하게 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 목적물에 대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이다. 처분금지

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있다.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에 현재 권리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하

여 다툼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둔다면 권리자

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장래 확정판결을 얻은 후에는 그 판결

의 실효성을 잃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권리자에게 임시로 지위를 주어’위와 같은 손해

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처분이다. 그 예로는 공사금지가처분, 출입금지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건물인도단행가처분 등이 있다.

제4절  ●  보전처분절차의 진행

1. 신청

(1) 관할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한

다. 한편,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

청한다.

(2) 피보전권리

가압류는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거나 장래에 생기게 될 경우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다툼의 대상

에 관한 가처분은 돈 이외의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이 성립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임시

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있으면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3)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집행을 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어려워질 염려가 있을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신분, 직

업,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가압류를 하는 대상에 따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 

되는 정도도 달라진다. 예컨대 부동산가압류는 급여가압류나 유체동산가압류보다 보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쉽게 인정된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물의 현재 상태에 변경이 생길 우려가 있어 미리 가처

분을 해 두지 않으면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게 되거나 실현이 매우 어렵게 될 염려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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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현재의 권리관계에 관

하여 다툼이 있어서 큰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경우 등에 보전의 필요성

이 인정된다.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 등을 가지고 있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경

우나 가압류 신청 시 채권자가 충분한 물적 담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같은 사정을 

주장하면서 동일한 내용의 보전처분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4) 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채권가압류의 경우)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주소, 당사자 등을 대신하여 송달물을 수령할 사람(송달영수인)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신청취지, 신청원인을 기재한다. 또한 가압류신청의 경우, 청구채권액, 피보전 

권리의 요지, 가압류 목적물(별지 첨부)을 기재하고, 가처분신청의 경우, 피보전권리의 요

지, 가처분 목적물 등을 기재한다. 신청원인에는 피보전권리의 내용과 보전의 필요성을 적

고, 그와 같이 적은 내용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기재한 후 신청서에 첨부한다. 신청서에 기

재할 사항이 누락된 경우와 인지가 첩부되지 않은 경우 재판부는 보정명령을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서가 각하된다.

(5) 가압류신청진술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가압류신청진술서의 각각의 내용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여

야 하고, 진술서에 거짓된 내용을 기재하거나 기재를 빠뜨린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2. 보전처분의 재판

보전처분신청이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법원이 제공하도록 명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된다.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된다.

보전처분을 인용하는 경우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채무자가 입게 될 수 있는 손해를 담보

하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담보는 현금으로 제공하거나 현금을 대

신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

3. 보전처분의 집행

보전처분은 그 명령과 동시에 집행이 가능하고, 확정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보전처분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하거나 송달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절  ●  채무자의 구제

1.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변론 또는 양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심문을 거쳐 보전 

처분신청이 정당한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이다. 이의신청은 보전처분 결

정을 한 법원에 서류로 신청하고, 신청서에는 신청취지, 신청이유, 사실에 관한 주장을 소

명하기 위한 소명자료를 기재한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사유 등 보전처분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주장 

할 수 있다.

이의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의신청권이 없는 사람이 한 이의신

청이거나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이 각하되고,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 

되면 보전처분 인가결정을,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원래의 보전처분결정을 취소·변

경하는 결정을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 

항고하여 다툴 수 있다.

2.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

보전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는 ① 제소기간 경과, ② 사정변경, ③ 담보제공, ④ 

특별사정 등이 있다.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취소는, 채권자가 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소가 제

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하여 (채무자는 위와 같은 ‘본안의 제

소명령’을 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

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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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 취소는, 일단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도중에 피보전 

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거나, 사정이 변경되어 보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된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다.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는, 채무자가 법원이 재량껏 정하여 명령한 담보를 제공 

하고,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여 그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는 것이다.

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는 가처분으로 보전하는 권리가 돈으로 보상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가처분 집행 때문에 채무자가 특히 큰 손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 취소를 구하여 그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다.

보전처분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결정에서와 같이 즉시항고하여 다툴 수 있다.

제5편

가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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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  가사재판의 개요

1. 가사재판의 종류

(1) ‌�가사소송사건 : 가사소송법에 근거한 소송사건으로, 대립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주로 실

체법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주장의 당부를 판단

•	가류 :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의 무효

•	나류 :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아버지의 결정, 친생부

인,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재판

상 파양,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	다류 : ‌�약혼 해제 및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 청구

(2) ‌�가사비송사건 : 가사소송법에 근거한 비송사건으로, 정책적인 고려로 법원이 후견, 감

독의 입장에서 합목적적으로 처리하는 사건

•	라류 :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등

•	마류 :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등

(3) ‌�가족관계비송사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송사건으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재판함이 원칙임

•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허가, 개명허가,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협의이혼사건

2.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 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가사절차제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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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절

차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의 이혼 중 75%는 협의상 이혼에 의한다.

제2절  ●  협의이혼절차 안내

1. 관할

●●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관할법원은 부부 일방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

할하는 가정법원이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이나 가정지원, 시·군법원이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관할법원이 된다. 다만 부부

의 쌍방 또는 일방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 서울의 경우,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종로구·중구·성북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

작구인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인 경우에는 ‘서울동부

지방법원’,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인 경우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인 경우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2. 신청

가. 공동·직접 신청

●● 부부가 함께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이

혼의 성질상 일방에 의한 신청은 불가능하고, 신청 및 그 밖의 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 

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다.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성명·등록기준지·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하고 신청의 취지 및 연월일을 기재한 다음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첨부서류

●●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

는 경우에는 그 관할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1통,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포태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 내에 만 19세에 도

달하는 자녀는 제외)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

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다만,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을 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

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신청의 취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인은 판사로부터 확인을 받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3. 안내 및 상담

가. 안내

●● 협의이혼을 하려는 자는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협의이혼안내서 및 

이혼신고서를 신청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 후 이혼절차, 이혼의 결과(재산분할, 친권, 양

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등을 안내한다.

●●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안내 외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에 한하여는 동영

상을 통한 별도의 부모교육 등을 받게 한다.

●● 안내를 받으면 그날부터 숙려기간이 진행된다. 안내가 끝나면 바로 담당 직원이 참석한 

당사자들에게 안내일로부터 숙려기간 경과 후의 일자를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로 지정

하여 협의이혼안내서에 기재하여 줌으로써 이를 고지한다.

●● 한편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

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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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담

●●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상담은 숙려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

이나, 숙려기간 경과 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담당판사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4. 숙려기간의 경과

가. 숙려기간의 의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뒤에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을 받을 수 있다.

나. 숙려기간의 단축·면제

●● 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거나 그 밖에 일방

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숙려기간 단축·면제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 사유를 소명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하

고, 담당 판사는 사유서를 참고하여 그 허부를 결정하고 단축된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을 지정할 수 있다.

5.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의 제출

가. 제출의무 및 그 시기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법원

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협의서 또는 법원의 심판정본·확정증명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을 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 협의

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확정증명서는 협의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자의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 협의서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담당 판사는 협의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면, 이혼의사확인기일에 당사자의 이혼의사와 함께 이를 확인한다.

다. 협의서에 대한 보정명령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담당 판사는 그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 법원에서 명하는 보정명령은 다음과 같다.

①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양육의 적합성, 현재의 양육 상황, 자녀의 연령과 의사 등을 고

하여 정하도록 하되, 친권자와 양육자는 같은 사람으로 정하는 것이 자녀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명하여 가급적 이를 일치시키도록 권유한다.

- ‌�2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각각 다른 양육자를 정한 경우

에는 자녀들이 함께 성장함으로써 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

명하여 양육자를 한 사람으로 정하도록 권유한다.

② 양육비용의 부담

-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의식주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육비 등으로, 자녀의 연령, 수, 

부모의 소득 수준, 자녀에게 소요되는 구체적인 비용의 내역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

록 한다.

③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가급적 정기적인 일정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접교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통상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그와 같이 정한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밝히도록 한다.

●● 법원이 보정명령을 하였는데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없다.



Supreme Court of KoreaSupreme Court of Korea 제5편 가사절차법정 통역인 편람

82 83

6.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가. 확인기일의 지정

●●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확인기일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숙려기

간이 경과한 뒤의 일자로 지정된다. 당사자가 지정된 확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밝혀 미리 기일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확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기일의 실시

●● 확인기일에는 신분증 등으로 대조하여 당사자 쌍방의 출석유무를 확인한다.

●● 담당 판사는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

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확정증명서를 확인한다.

●● 기일에서의 심문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절차이므로 당사자 일방 

만이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에도 취하간주된다.

다. 확인 시의 처리

●●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및 양육비부 

담조서(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내용 기재)를 작성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한 

부부 양쪽에게 교부한다. 한편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된다.

라. 이혼의사를 불확인 하는 경우

-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였으나 어느 한 쪽이라도 이혼의사가 없음을 진술한 경우

-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진행 예시

[일괄설명]

-	지금부터 협의이혼 의사확인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အခုကစၿပီး ကြာရွင္းရန္ သေဘာတူ မတူ စတင္ စစ္ေဆးပါမယ္။

-	현행 민법은 혼인할 때와는 달리 이혼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လက္ရွ ိ တရားမဥပေဒမွာ တရားဝင္အိမ္ေထာင္ျပဳတုန္းကလုိ မဟုတ္ဘဲ ကြာရွင္းတဲ့အခါ ကြာရွင္းရန္ 
သေဘာတူမတူ တရားသူႀကီးေရွ႕မွာ အစစ္ေဆးခံရန္ သတ္မွတ္ထားပါတယ္။

-	따라서 부득이하게 법원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ဒါေၾကာင့္ တရား႐ုးံကုိ မျဖစ္မေန လာၾကရတာပါ။

-	오늘 협의이혼의사확인이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어느 일방이 시청 또는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가

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ကြာရွင္းဖုိ႔ သေဘာတူမတူ ဒီေန႔ စစ္ေဆးအတည္ျပဳၿပီးရင္ (၃)လ အတြင္း ရွေီခ်ာင္း(ၿမိဳ႕ေတာ္ခန္းမ) သုိ႔မဟုတ္ 
ဂူေခ်ာင္း(တုိင္းအုပ္ခ်ဳပ္ေရး႐ုးံ) ၊ အြတ္ဆာမူဆုိ(ခ႐ိုင္အုပ္ခ်ဳပ္႐ုးံ)၊ ေျမာင္းဆာမူဆုိ(ၿမိဳ႕နယ္ အုပ္ခ်ဳပ္ေရး႐ုးံ) 
တစ္ခုခုကုိ သြားၿပီး ကြာရွင္းထားရွမိႈကုိ အေၾကာင္းၾကားရပါမယ္။

-	동사무소에서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ဒုံးဆာမူဆုိ(ရပ္ကြက္႐ုးံ)မွာေတာ့ လုပ္လုိ႔ မရပါဘူး။

-	만약 3개월이 도과된 경우에는 의사확인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တကယ္လုိ႔ (၃)လ ေက်ာ္သြားရင္ သေဘာတူေၾကာင္းအတည္ျပဳခ်က္က တရားမဝင္ႏိုင္ေတာ့ပါဘူး။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의사와 함께 친권,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 이렇게 네 가지 사항에 대

하여 추가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အသက္မျပည့္တဲ့ သားသမီးမ်ား ရွတိဲ့အခါ ကြာရွင္းမႈ မွန္ကန္ေၾကာင္းနဲ႔အတူ အုပ္ထိန္းပုိင္ခြင့္၊ ေကၽြးေမြး 
ေစာင့္ေရွာက္ပုိင္ခြင့္၊ ေကၽြးေမြးစရိတ္၊ သားသမီးနဲ႔ ေတြ႕ဆံုခြင့္တုိ႔ကုိပါ သေဘာတူၿပီးသား ျဖစ္ရပါမယ္။

-	협의이혼의사확인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호명되는 당사자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ကြာရွင္းဖုိ႔သေဘာတူညီေၾကာင္း စစ္ေဆးမႈကုိေတာ့ တစ္ဦးခ်င္းစီ သီးသန္႔ လုပ္ပါမယ္။ အျပင္မွာ 
ေစာင့္ဆုိင္းေနၿပီး နာမည္ ေခၚရင္ အထဲကုိ ဝင္လာေပးပါ။

[비공개로 진행]

(신분증의 확인 후)

-	미성년자인 자녀로 김갑동, 김갑순이 있군요. 

အသက္မျပည့္ေသးတဲ့ သားသမီးက (အမည္လႊ)ဲ ဂင္ဂတ္ဒုံ၊ ဂင္ဂတ္ဆြန္း ရွေိနတာပဲ။



Supreme Court of KoreaSupreme Court of Korea 제5편 가사절차법정 통역인 편람

84 85

-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모 이을순씨를 지정하기로 하셨지요?

သားသမီး အုပ္ထိန္းပုိင္ခြင့္နဲ႔ ေကၽြးေမြးေစာင့္ေရွာက္ပုိင္ခြင့္ကုိ မိခင္ လီဦးဆြန္းဆီ ေပးဖုိ႔ လုပ္ထားတယ္ေနာ္။

-	부 김병남씨는 양육비로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달 말일 미성년 자녀 1인당 50만원씩, 두 명 합쳐

서 총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셨지요?

ဖခင္ ဂင္ေျဗာင္းနမ္က သားသမီး အ႐ြယ္ေရာက္တဲ့အထိ ေကၽြးေမြးစရိတ္အျဖစ္ လစဥ္ လကုန္ရက္မွာ သားသမီး 
(၁)ဦးကုိ ဝမ္(၅)သိန္းစီ၊ ႏွစ္ေယာက္စာ စုစုေပါင္း ဝမ္(၁၀)သိန္း ေပးဖုိ႔ ကတိျပဳထားတယ္ေနာ္။

-	부 김병남씨는 자녀들을 매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12:00부터 일요일 18:00까지 면접교섭하기로 하

셨지요? 

ဖခင္ ဂင္ေျဗာင္းနမ္က သားသမီးေတြနဲ႔ လစဥ္ ဒုတိယအပတ္၊ စတုတၳအပတ္ စေနေန႔ (၁၂:၀၀)နာရီကေန 
တနဂၤေႏြေန႔ (၁၈:၀၀)နာရီအထိ ေတြ႕ဆံုခြင့္ ေပးထားတယ္ေနာ္။

-	두 분 다 이혼하시기로 합의하셨나요?

ႏွစ္ဦးစလံုး ကြာရွင္းဖုိ႔ သေဘာ တူၿပီးၿပီလား။

-	이상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마칩니다.

ဒါဆုိ ကြာရွင္းဖုိ႔ သေဘာတူမတူ စစ္ေဆးမႈကုိ အဆံုးသတ္ပါမယ္။

-	이제 3개월 이내에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အခုကစၿပီး ၃လ အတြင္း ရွေီခ်ာင္း(ၿမိဳ႕ေတာ္ခန္းမ)၊ ဂူေခ်ာင္း(တုိင္းအုပ္ခ်ဳပ္ေရး႐ုးံ) ၊ အြတ္-ေျမာင္းဆာမူဆုိ 
(ခ႐ိုင္-ၿမိဳ႕နယ္အုပ္ခ်ဳပ္ေရး႐ုးံ)မွာ သြားအေၾကာင္းၾကားရင္ ရပါြပီ။

7. 이혼신고, 이혼의사의 철회

가. 이혼신고

●● 이혼신고는 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

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확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일방이 제출할 수 있다.

●● 이혼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관할 시·읍·면

의 장,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관할 구청장, 광역시 내 군지역의 경우

에는 관할 읍·면의 장에게 한다.

나. 이혼의사의 철회

●●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뒤에도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즉,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

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

에는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

할 수 없다.

제3절  ●  재판상 이혼절차 안내

1. 이혼 소송의 제기

●● 부부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또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이혼 이외에 위자료,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당사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는다.

●● ‘위자료’청구란 이혼소송의 한 쪽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다른 쪽에게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 달라고 구하는 것을 말한다.

●● ‘재산분할’청구란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

정’, ‘양육비의부담’및 ‘면접교섭’에관한사항을정하게된다.

2. 재판상 이혼 사유

●●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다음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될 경우에 재판상 이혼

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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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소송 또는 조정절차의 개요

소장 접수

소장 심사

소장 부본 송달

가사조사

제1회 변론기일

변론종결

판결선고

변론기일
- 증인 등 증거조사

화해권고결정

조정
(수소법원, 조정위원회)

조정회부

조정불성립

4. 재판상 이혼절차

가. 소장 부본의 송달

●●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공시송달을 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나. 사전처분

●●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그에 관한 결론이 나기에 앞서 급박한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사전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

●● 사전처분은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

•	상대방의 접근금지가 필요한 경우

•	생활비 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면접교섭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사전처분결정은 이를 고지 받은 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사전처분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법원은 확정된 사전처분결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다. 변론

●●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판사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한다. 변론기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기일소환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구인할 수도 있다.

●● 변론기일에는 당사자들이 각자 주요사실(예: 재판상 이혼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며,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도 이루어진다.

●● 민사사건과 달리 이혼사건은 직권주의가 적용되므로,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

은 사실이라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

고,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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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사조사

●● 법원은 변론기일의 진행에 앞서 또는 진행 중에 가사조사관에게 가사조사를 명할 수 있

다. 가사조사는 조정절차에서도 할 수 있다.

●● 가사조사관은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등 주요사실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게 된다.

●● 가사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실조사 :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정,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

경 등에 대한 조사, 심리조사 등

•	조정조치 : ‌�가사조사관이 직접 또는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하는 심리상담, 약물중독치

료, 도박중독치료 등

마. 조정

●●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선임한 소송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수도 있다.

●● 조정기일에 판사 또는 조정위원의 권유에 따라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한 경우에는 조

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조정조항을 적은

●●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할 수 있다. 양 당사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다.

●● 조정조서 또는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조

정이 성립되면 당사자는 더 이상 조정내용에 불복할 수 없다.

바. 화해권고결정

●●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화해 

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이 종결된다.

●●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수 없다.

■ 법정에서의 구체적인 진행방식

제1회변론기일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မဂၤလာပါ။ အခုကစၿပီး ဆုိးလ္ မိသားစုေရးရာတရား႐ုးံ မိသားစုေရးရာအမွတ္(၁၀)သီးျခား ၾကားနာစစ္ေဆးမႈ 
စတင္ပါမယ္။

-	2015드단12345호사건 원고 ○○○씨, 피고○○○씨 나오셨나요? 원고 대리인께서는 어느 분이 나오

셨나요? 피고 대리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죠?

(၂၀၁၅)အမႈတြ ဲ နံပါတ္(၁၂၃၄၅)ရဲ႕ တရားလုိ ဦး/ေဒၚ○○○ ၊ တရားၿပိဳင္ ဦး/ေဒၚ○○○ ရွပိါသလား။ တရားလုိ 
ကုိယ္စားလွယ္(ေရွ႕ေန)အျဖစ္ ဘယ္သူ ရွလိဲ။ တရားၿပိဳင္ကုိယ္စားလွယ္(ေရွ႕ေန)အျဖစ္ ဘယ္သူ ရွလိဲ။

(당사자주도형)

-	원고 대리인, 청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보세요.

တရားလုိ ကုိယ္စားလွယ္၊ ေတာင္းဆုိထားတဲ့ အေၾကာင္းျခင္းရာကုိ အက်ဥ္းခ်ဳးံ ဖတ္ၾကား တင္ျပပါ။

-	피고 대리인, 답변요지를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တရားၿပိဳင္ ကုိယ္စားလွယ္၊ အဓိက အေၾကာင္းျခင္းရာကုိသာ ခပ္တုိတုိ ဖတ္ၾကားတင္ျပေပးပါ။

(재판부주도형)

-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으므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원한다는 주장이시죠? 또한 미성년인 자녀, 즉,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

육자로 원고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시죠? 맞나요?

တရားၿပိဳင္က တရားလုိကုိ ၫွင္းပန္းႏွပ္ိစက္ျခင္း စတဲ့ လူ႕က်င့္ဝတ္နဲ႔ မကုိက္ညီတဲ့ လုပ္ရပ္ကုိ ျပဳမူထားတယ္၊ 
အဲဒီအေၾကာင္းျခင္းရာေၾကာင့္ အိမ္ေထာင္ေရး အဆင္မေျပျဖစ္ၿပီး တရားလုိမွ ကြာရွင္းရန္ တရား႐ုးံကုိ ဦးတုိက္ 
ေလၽွာက္ထားခဲ့သလုိ၊ နစ္နာေၾကးနဲ႔ ပုိင္ဆုိင္မႈ ခြေဲဝေပးေစရန္ ဆႏၵရွတိာ မွန္ပါသလား။ ေနာက္ၿပီး 
အသက္မျပည့္ေသးတဲ့ သားသမီး အုပ္ထိန္းပုိင္ခြင့္နဲ႔ ေကၽြးေမြးေစာင့္ေရွာက္ပုိင္ခြင့္ကုိ တရားလုိက ရယူပုိင္ခြင့္ 
ေတာင္းဆုိေလၽွက္တင္ထားတာ မွန္ပါသလား။

-	피고 답변은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분할할 

재산도 없다는 주장이시고, 만약 이혼이 된다면 친권자,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시죠? 

맞나요?

တရားၿပိဳင္ရဲ႕ အေျဖကေတာ့ တရားလုိကုိ ၫွင္းပန္းႏွပ္ိစက္ထားတာ မရွလုိိ႔ တရားလုိ ေတာင္းဆုိတဲ့ ကြာရွင္းခြင့္နဲ႔ 
နစ္နာေၾကး ရပိုင္ခြင့္ကုိ ပယ္ဖ်က္ေပးရန္ ျဖစ္ၿပီး၊ ခြေဲဝစရာ ပုိင္ဆုိင္မႈလည္း မရွဘူိးလုိ႔ ထြက္ဆုိထားပါတယ္၊ 
တကယ္လုိ႔ ကြာရွင္းျဖစ္ရင္လည္း အုပ္ထိန္းပုိင္ခြင့္နဲ႔ ေကၽြးေမြး ေစာင့္ေရွာက္ပုိင္ခြင့္ကုိ တရားၿပိဳင္က 

ရယူလုိေၾကာင္း ေလၽွာက္တင္ထားတာ မွန္ပါသလား။

-	피고는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

를 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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တရားၿပိဳင္မွ ကန္႔ကြက္ရန္ ေခ်လႊာ တင္သြင္းထားသလုိ တရားလုိက တရားၿပိဳင္ဆီမွာ လူမဆန္သလုိ 
ျပဳမူခံထားရတယ္ဆုိတဲ့ အေၾကာင္းျပခ်က္ျဖင့္ ကြာရွင္းခြင့္ႏွင့္ နစ္နာေၾကးကုိ ေတာင္းဆုိထားပါသလား။

-	당사자 사이에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는 일치하는 것은 맞나요?

ကာယကံရွင္ ႏွစ္ဦးစလံုးမွာ ကြာရွင္းမယ့္ သေဘာထား ရွေိနတာ မွန္ပါသလား။

-	그렇다면 쟁점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재산분할 여부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누구로 하

여야 하느냐가 되겠군요.

ဒါဆုိ အဓိကအခ်က္က အိမ္ေထာင္ၿပိဳကြေဲအာင္ ဘယ္သူက စတင္ျဖစ္ေပၚေစခဲ့သလဲ၊ ပုိင္ဆုိင္မႈခြေဲဝျခင္းနဲ႔ 
အုပ္ထိန္းပုိင္ခြင့္-ေကၽြးေမြးေစာင့္ေရွာက္ပုိင္ခြင့္ကုိ မည္သူ႕ဆီ လႊေဲျပာင္းေပးရမလဲဆုိတာ သတ္မွတ္ေပးရင္ 
ရတာေပါ။့

-	원(피)고 대리인, 여기까지 내용 중 추가로 보충할 것이 있는지요?

တရားလုိ(ၿပိဳင္) ကုိယ္စားလွယ္၊ ဒီအထိ တင္ျပထားတဲ့ အခ်က္မ်ားအေပၚ ထပ္မံျဖည့္စြက္စရာ ရွေိသးလား။

-	원고 대리인부터 증거를 제출하고 입증취지를 말씀해주십시오.

တရားလုိကုိယ္စားလွယ္က သက္ေသ စတင္သြင္းၿပီး၊ ခုိင္လံုတဲ့အဆုိနဲ႔ ဖတ္ၾကားတင္ျပေပးပါ။

-	갑 제1호증의 내용을 설명하시겠습니까?

သက္ေသနံပါတ္(၁)ရဲ႕ အေၾကာင္းျခင္းရာကုိ ရွင္းျပႏိုင္မလား။

-	피고 대리인, 원고가 신청한 서증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겠습니까?

တရားၿပိဳင္ကုိယ္စားလွယ္၊ တရားလုိ တင္သြင္းထားတဲ့ သက္ေသအေထာက္အထားနဲ႔ပတ္သက္လုိ႔ ထြက္ဆုိစရာ 
ရွေိသးလား?

-	먼저 이 사건에 대하여는 가사조사관에 의한 일반가사조사명령을 하겠습니다.

အရင္ဆံုး ဒီအမႈရဲ႕ မိသားစုေရးရာစစ္ေဆးေရးနဲ႔ သက္ဆုိင္တဲ့ သာမာန္ မိသားစုအခြင့္အေရးဆုိင္ရာ အမိန္႔ကုိ 
ခ်မွတ္ပါမယ္။

-	현재 원고가 자녀를 돌보고 있어서 피고가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 것으

로 보이므로, 법원에서 직권으로 사전처분을 하여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လက္ရွမိွာ တရားလုိမွ သားသမီးေတြကုိ ေကၽြး‌ေမြးေစာင့္ေရွာက္ေနလုိ႔ တရားၿပိဳင္က သားသမီးေတြနဲ႔ 
အလြယ္တကူ ေတြ႕ဆံုခြင့္မရွတိဲ့ အေျခအေနျဖစ္ေနတာ ေတြ႕ရလုိ႔၊ တရား႐ုးံ၏ အခြင့္အာဏာအရ သားသမီးမ်ားနဲ႔ 
ေတြ႕ဆံုႏိုင္ရန္ ပဏာမ စီစဥ္ေပးပါမယ္။

-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우리 법원에서 시행하는 부모교육을 먼저 이수할 것을 

명합니다.

ေနာက္ၿပီး အသက္မျပည့္ေသးတဲ့ သားသမီး ရွလုိိ႔ အရင္ဆံုး တရားလုိနဲ႔ တရားၿပိဳင္ကုိ ဒီတရား႐ုးံမွာ ျပဳလုပ္တဲ့ 
မိဘပညာေပးသင္တန္းကုိ အဆံုးထိ တက္ထားရန္ အမိန္႔ခ်ပါတယ္။

-	다음 기일은 가사조사가 완료된 후 추후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နာက္ထပ္ ႐ုးံခ်န္ိရက္ကုိေတာ့ မိသားစုေရးရာ သံုးသပ္စစ္ေဆးမႈ ၿပီးဆံုးမွသာ သတ္မွတ္ပါမယ္။ 
ပင္ပန္းသြားၾကၿပီ ထင္ပါတယ္။ ၾကားနာစစ္ေဆးမႈကုိ အဆံုးသတ္ပါမယ္။

제2회 변론기일

-	지난 기일에서 정리한 쟁점은 ○○이었고, 이에 대하여 가사조사를 진행하였고,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ၿပီးခဲ့တဲ့ ႐ုးံခ်န္ိးမွာ သံုးသပ္စိစစ္ထားတဲ့ အဓိကအခ်က္ကေတာ့ ○○ ျဖစ္ၿပီး၊ ဒါနဲ႔ပတ္သက္လုိ႔ မိသားစုေရးရာ 
စံုစမ္းစစ္ေဆးမႈကုိ ျပဳလုပ္ထားၿပီး၊ အစီရင္ခံစာလည္း တင္ထားပါတယ္။

-	○월 ○○일자로 ○○기관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이 도착하였고, 그 취지는 ○○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

고 측 의견은 어떠신가요?

○လ ○○ရက္မွာ ○○ ဌာနကုိ မွန္ကန္ေၾကာင္းစစ္ေဆးခ်က္မွတ္တမ္း ေရာက္ရွထိားၿပီး၊ အဲ့ဒီ မွတ္တမ္းကေတာ့ 
○○ ျဖစ္ပါတယ္။ ဒါနဲ႔ပတ္သက္လုိ႔ တရားၿပိဳင္ဖက္က ဘယ္လုိသေဘာထား ရွလိဲ။

-	원고, 피고 대리인 추가로 주장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တရားလုိ၊ တရားၿပိဳင္ကုိယ္စားလွယ္ ျဖည့္စြက္ အဆုိအေခ် တင္သြင္းစရာ ရွေိသးလား။

-	그러면 ○○에 대한 증인신청은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ဒါဆုိရင္ ○○ နဲ႔ သက္ဆုိင္တဲ့ သက္ေသထြက္ဆုိခ်က္ကုိ ေ႐ြးခ်ယ္လုိက္ပါမယ္။

-	증인은 대동할 계획이신지요?

မ်က္ျမင္သက္ေသကေရာ အတူတူလာဖုိ႔ အစီအစဥ္ ရွလိား?

-	증인에게 내용을 물어보는 데에 몇 분쯤 걸릴까요?

မ်က္ျမင္သက္ေသကုိ ေမးျမန္းတာ ဘယ္ႏွမိနစ္ေလာက္ ၾကာမလဲ?

-	(당사자가 추가 증거신청을 하는 경우) 증인 ○○에 대한 신문이 필요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서 다음 기일까지 채부결정을 하겠습니다.

(ကာယကံရွင္မွ ေနာက္တုိး သက္ေသ တင္သြင္းတဲ့အခါ) မ်က္ျမင္သက္ေသ ○○ကုိ စစ္ေဆးေမးျမန္းရန္ 
လုိအပ္ေၾကာင္း စာ႐ြက္စာတမ္းနဲ႔ တင္ျပေပးပါက ႐ုးံေတာ္မွ သံုးသပ္စစ္ေဆးၿပီး လက္ခံသင့္/မသင့္ကုိ 
ေနာက္႐ုးံခ်န္ိးရက္ မတုိင္ခင္ ဆံုးျဖတ္ေပးပါမယ္။

-	다음에는 ○○쟁점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심리하겠습니다.

ေနာက္တစ္ႀကိမ္မွာေတာ့ ○○ အဓိကအခ်က္ကုိ ေသေသခ်ာခ်ာ ၾကားနားစစ္ေဆးပါမယ္။

-	다음 기일은 ○월 ○일 ○○시 ○○분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နာက္႐ုးံခ်န္ိးကုိ ○လ ○ရက္ ○○နာရီ ○○မိနစ္မွာ လုပ္မယ္ဆုိ အဆင္ေျပၾကလား။

-	그럼, 다음 기일은 ○월 ○일 ○○시 ○○분에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ဒါဆုိ ေနာက္႐ုးံခ်န္ိကုိ ○လ ○ရက္ ○○နာရီ ○○မိနစ္မွာ ျပဳလုပ္ပါမယ္။ ပင္ပန္းသြားၾကၿပီ ထင္ပါတယ္။ 
ၾကားနာစစ္ေဆးမႈကုိ အဆံုးသတ္ပါမ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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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론기일

-	오늘은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하겠습니다.

ဒီေန႔ကေတာ့ မ်က္ျမင္သက္ေသ စစ္ေဆးေမးျမန္းမႈ စတဲ့ သက္ေသစစ္ေဆးမႈကုိ ျပဳလုပ္ပါမယ္။

-	○○○씨 본인 맞습니까? 생년월일이 언제인가요? 원·피고와 친인척 되십니까? 현재 사는 곳이 어디입

니까?

ဦး/ေဒၚ○○○ ကုိယ္တုိင္ ဟုတ္ပါသလား? ေမြးဖြားတဲ့ ခုႏွစ္၊ လ၊ ရက္ကုိ အစဥ္အတုိင္း ေျပာပါ? တရားလုိ/ၿပိဳင္နဲ႔ 
ေဆြမ် ိဳးေတာ္စပ္လား? လက္ရွ ိ ဘယ္မွာ ေနထုိင္ပါသလဲ?

-	이제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아래에 있는 선서문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အခု က်မ္းသစၥာ က်န္ိဆုိရပါမယ္။ က်မ္းက်န္ိၿပီးေနာက္ လိမ္လည္ထြက္ဆုိရင္ လိမ္လည္မႈ ျပစ္ဒဏ္ကုိ 

ခံရႏိုင္ပါတယ္။ ညာဖက္လက္ကုိ ေျမႇာက္ၿပီး ေအာက္မွာ ရွတိဲ့ က်မ္းသစၥာကုိ အသံထြက္ ဖတ္ၾကားေပးပါ။

-	(사건내용및 쟁점 간단히 설명) 그래서 증인의 진실한 증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증언을 통해 얻고

자 하는 것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ဒါေၾကာင့္ မ်က္ျမင္သက္ေသက မွန္မွန္ကန္ကန္ ထြက္ဆုိဖုိ႔ အရမ္း အေရးႀကီးပါတယ္။ သက္ေသ 
ထြက္ဆုိခ်က္ကေနမွ တဆင့္ အမွန္တရားကုိ သိရွဖုိိ႔ ကၽြန္ေတာ္တုိ႔ ႀကိဳးစားရတာ ျဖစ္လုိ႔ပါ။

-	우선 원고 대리인이 먼저 묻고 피고 대리인이 물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할 겁니다. 대리인들의 질문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질문해 달라고 해도 됩니다. 또는 ‘○○ 

한 걸 묻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ပထမဦးဆံုး တရားလုိကုိယ္စားလွယ္က စတင္ေမးျမန္းၿပီးေနာက္ တရားၿပိဳင္ကုိယ္စားလွယ္က ေမးပါလိမ့္မယ္။ 
ၿပီးမွ ေနာက္ဆံုးအေနနဲ႔ တရားစီရင္ေရးအဖြ ဲ႕က သိခ်င္တဲ့ အခ်က္ ရွရိင္ ေမးပါမယ္။ ကုိယ္စားလွယ္ေတြရဲ႕ 
ေမးခြန္းကုိ နားမလည္ရင္ ျပန္ေမးေပးပါလုိ႔ ေျပာႏိုင္ပါတယ္။ ဒါမွမဟုတ္ ‘○○ လုပ္တာကုိ ေမးတာလား။’ ဆုိၿပီး 
ျပန္ေမးပါ။

-	그리고 질문을 잘 듣고 잘 생각한 후에 신중히 대답하십시오. 기억이 안나면 기억이 안난다고 말씀하세

요. 증언은 속기 (또는 녹음) 중이니 천천히 또박또박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နာက္ၿပီး ေမးခြန္းကုိ ေသခ်ာ နားေထာင္၊ ေသခ်ာ စဥ္းစားၿပီးမွ ဂ႐ုစုိက္ ေျဖပါ။ မမွတ္မိရင္ မမွတ္မိဘူးလုိ႔ 
ေျပာပါ။ သက္ေသထြက္ဆုိခ်က္ကုိ လုိက္လံမွတ္သား (သုိ႔) အသံဖမ္းေနလုိ႔ စကားေျပာခြက္ နားကုိ ကပ္ၿပီး 
ျဖည္းျဖည္းနဲ႔ ပီပီသသ ေျပာေပးပါ။

-	그럼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대리인부터 신문해 주십시오.

ကဲ အဆင္သင့္ ျဖစ္ၿပီလား? အဆင္သင့္ ျဖစ္ရင္ စပါမယ္။ တရားလုိကုိယ္စားလွယ္ကေန စတင္ေမးျမန္းေပးပါ။

-	증언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멀리서 와서 증언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သက္ေသထြက္ဆုိေပးရလုိ႔ ပင္ပန္းသြားၿပီ ထင္ပါတယ္။ အေဝးကေန အခုလုိ လာေရာက္ သက္ေသ 
ထြက္ဆုိေပးလုိ႔ ေက်းဇူးတင္ေၾကာင္း ေနာက္ထပ္ တစ္ခါ ေျပာလုိပါတယ္။ ျပန္လုိ႔ရပါၿပီ။

(조정위원회/수소법원 조정 등 판단, 고지)

-	○○에 비추어 화해를 시도해 봄이 적절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 အရ ျပန္သင့္ျမတ္ဖုိ႔ ႀကိဳးစားၾကည့္တာ သင့္ေတာ္မယ္ ထင္ပါတယ္ ဘယ္လုိ သေဘာရပါသလဲ။

-	다음 기일까지 서로 협의해 보시겠습니까?

လာမယ့္ ႐ုးံခ်န္ိးေန႔မတုိင္ခင္အထိ အျပန္အလွန္ ၫွႏိႈင္ိးၾကည့္ၾကမလား။

-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입니다. 조정위원회 조정으로 하는 것이 적당해 보이는데

요, ○월 ○일 ○○시 ○○분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떠신지요?

ဒီအမႈကုိေတာ့ ႏွစ္ဦးႏွစ္ဖက္ ၫွႏိႈင္ိးၾကည့္တာ သင့္ေတာ္မယ္လုိ႔ ယူဆပါတယ္။ ၫွႏိႈင္ိးေရးေကာ္မတီနဲ႔ ၫွႏိႈင္ိးမႈ 
ျပဳလုပ္ရင္ သင့္ေတာ္မယ့္ အေျခအေနရွပိါတယ္၊ ○လ ○ရက္ ○○နာရီ ○○မိနစ္မွာ ၫွႏိႈင္ိးမႈ ျပဳလုပ္မယ္ဆုိရင္ 
အဆင္ေျပၾကမလား။

(변결종결후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	그럼 오늘 변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럼 

변론을 종결하고, 그동안 나온 자료들을 토대로 재판부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판결은 3주후인 ○월 ○

일 ○시에 이 법정에서 선고하겠습니다.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판결문은 주소지로 송

달해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ဒါဆုိ ဒီေန႔ အျပန္အလွန္ အဆုိအေခ် တင္သြင္းမႈကုိ အဆံုးသတ္ပါမယ္။ ေနာက္ဆံုးအေနနဲ႔ ဒီအမႈနဲ႔ ပတ္သက္ၿပီး 
အထူးတလယ္ ေျပာစရာ ရွေိသးလား။ ဒါဆုိ အဆုိတင္သြင္းျခင္းကုိ အဆံုးသတ္ၿပီး၊ ဒီကာလ အေတာအတြင္း 
ရရွထိားတဲ့ သက္ေသခံခ်က္ေတြကုိ အဓိကထားသံုးသပ္ၿပီး တရားစီရင္ေရးအဖြ ဲ႕မွ စီရင္ခ်က္ခ်ေပးပါမယ္။ 
စီရင္ခ်က္အမိန္႔ကုိေတာ့ ေနာက္ ၃ပတ္အၾကာ ○လ ○ရက္ ○နာရီ ဒီတရား႐ုးံမွာ ခ်ပါမယ္။ စီရင္ခ်က္အမိန္႔ 
ခ်တဲ့ ေန႔မွာ တရား႐ုးံကုိ မလာလည္း ရၿပီး၊ စီရင္ခ်က္ အမိန္႔စာကုိေတာ့ ေနရပ္လိပ္စာအတုိင္း ေပးပုိ႔ပါမယ္။ 
ပင္ပန္းသြားၾကၿပီ ထင္ပါတယ္။ အားလံုး ျပန္လုိ႔ရပါၿပီ။

판결선고기일

2015드단12345호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၂၀၁၅) အမႈတြနံဲပါတ္(၁၂၃၄၅)အတြက္ စီရင္ခ်က္အမိန္႔ ခ်မွတ္ပါမည္။

(주문 낭독)

사. 판결선고

●● 법원은 사건에 관한 심리가 끝나면 판결을 선고한다.



Supreme Court of KoreaSupreme Court of Korea 제5편 가사절차법정 통역인 편람

94 95

●● 대표적인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တရားလုိနဲ႔ တရားၿပိဳင္ ကြာရွင္းပါမည္။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တရားၿပိဳင္က တရားလုိဆီ နစ္နာေၾကးအျဖစ္ ဝမ္(၃၀,၀၀၀,၀၀၀)ကုိ ေပးေခ်ပါ။ ေပးေခ်ရမယ့္ႏႈန္းကေတာ့ 
(၂၀၁၃.၁၀.၂)ကစၿပီး (၂၀၁၅.၆.၁၇)အထိ တစ္ႏွစ္ကုိ ၅%ျဖစ္ပါတယ္။ အဲဒီ ေနာက္ရက္ကစၿပီး အကုန္ 
ေပးေခ်ၿပီးတဲ့ ေန႔အထိကုိေတာ့ တစ္ႏွစ္ကုိ ၂၀% ႏႈန္း အသီးသီးနဲ႔ တြက္ခ်က္ထားတဲ့အတုိင္း ေပးေခ်ပါ။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တရားလုိမွ ေတာင္းဆုိထားတဲ့ က်န္နစ္နာေၾကးေတြကုိ ပလပ္လုိက္ပါသည္။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တရားၿပိဳင္က တရားလုိဆီ ပုိင္ဆုိင္မႈခြေဲဝျခင္းအျဖစ္ ဝမ္(၂၀,၀၀၀,၀၀၀)ကုိ၊ ဒီအမႈ စီရင္ခ်က္ ခ်ၿပီးတဲ့ 
ေနာက္ရက္က စၿပီး အကုန္ ေပးၿပီးတဲ့ေန႔အထိ ေငြပမာဏ တစ္ႏွစ္ကုိ ၅% ႏႈန္းထားနဲ႔ တြက္ခ်က္ၿပီး ေပးေခ်ပါ။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အုပ္ထိန္းပုိင္ခြင့္ႏွင့္ ေကၽြးေမြးေစာင့္ေရွာက္ပုိင္ခြင့္ကုိ တရားလုိဆီ ေပးရန္ သတ္မွတ္ပါသည္။

6. 피고는 원고에게,

-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9,000,000원을 지급하고, 

-	나.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15. 6. 1.부터 2027. 1. 25.까지 월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တရားၿပိဳင္က တရားလုိဆီကုိ၊

(က) ‌�သားသမီးမ်ား၏ အတိတ္က ေကၽြးေမြးစရိတ္အျဖစ္ ဝမ္(၉,၀၀၀,၀၀၀)ကုိ ေပးရမည္ျဖစ္ၿပီး၊

(ခ) ‌�သားသမီးမ်ား၏ အနာဂတ္ ေကၽြးေမြးစရိတ္အျဖစ္ (၂၀၁၅.၆.၁)ကစၿပီး (၂၀၂၇.၁.၂၅)အထိ လစဥ္ 
ဝမ္(၁,၀၀၀,၀၀၀)စီ လစဥ္ လကုန္ရက္မွာ ေပးပါ။

7. 가.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1)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0:30부터 17:30 까지

2) 매년 설 및 추석연휴 기간 중 각 1박 2일

3) 피고가 사건 본인의 주거지에서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고 다시 위 주거지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4) 위 각 일정 및 방법은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추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

대한 존중하여 실시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사건 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က) ‌�တရားၿပိဳင္မွ သားသမီးမ်ား အသက္ျပည့္သည့္ေန႔ မတုိင္ခင္ ေန႔ရက္အထိ သားသမီးမ်ားႏွင့္ 
ေအာက္ပါအတုိင္း ေတြ႕ဆံုႏိုင္ပါသည္။

၁။ လစဥ္ ဒုတိယအပတ္၊ စတုတၳအပတ္ စေနေန႔ (၁၀:၃၀)မွ (၁၇:၃၀)အထိ

၂။ ႏွစ္စဥ္ ႏွစ္သစ္ကူးႏွင့္ ေကာက္သစ္စားပြ ဲ ပိတ္ရက္ရွည္ ကာလတုိင္း (၁)ညအိပ္ (၂)ရက္

၃။တရားၿပိဳင္မွ သားသမီးမ်ား ေနထုိင္သည့္ အိမ္မွာ သြားေခၚၿပီး မူလေနအိမ္အထိ ျပန္ပုိ႔ေပးတဲ ့
နည္းလမ္းျဖင့္ ေတြ႕ဆံုရမည္။

၄။အထက္ပါ သတ္မွတ္ခ်က္ႏွင့္ နည္းလမ္းမ်ားကုိ သားသမီးမ်ား၏ အသက္အ႐ြယ္အလုိက္ ေနာက္ပုိင္းမွာ 
ၫွႏိႈင္ိးၿပီး ေျပာင္းလဲသတ္မွတ္လုိ႔ရေသာ္လည္း၊ သားသမီးမ်ား၏ သေဘာထားကုိ ပထမဦးစားေပး 
ထည့္သြင္းစဥ္းစားေပးရမည္။

(ခ) တရားၿပိဳင္ႏွင့္ သားသမီးမ်ား ေတြ႕ဆံုမႈအစီအစဥ္ကုိ တရားလုိမွ ေက်နပ္စြာ ပူးေပါင္းပါဝင္ရမည္။

8. 소송비용은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တရားရင္ဆုိင္မႈ ကုန္က်စရိတ္ (၁/၃)ကို တရားလုိမွ က်ခံရမွာျဖစ္ၿပီး၊ က်န္ကုန္က်စရိတ္ကုိေတာ့ တရားၿပိဳင္မ ွ

က်ခံပါ။

9. 제2항, 제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အပုိဒ္(၂)ႏွင့္ အပုိဒ္(၃)ကုိေတာ့ ပဏာမစီရင္ခ်က္ ခ်ႏိုင္သည္။

아. 불복절차(상소절차)

제1심 제2심 제3심

상고항소

●● 당사자들은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할 때에는 

판결을 선고받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

●● 항소심에서 판결을 선고받으면, 항소심 판결을 송달받은 지 2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

할 수 있다. 상고할 때에는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다.

●● 1심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은 채 항소기간이 지난 때, 항소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은 채 상고기간이 지난 때, 항소기각판결에 상고하여 상고기각판

결을 선고받은 때 등에는 1심 판결이 확정된다.

●●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등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후 비로소 피고가 이

혼판결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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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 못했음을 소명하여 항소할 수도 있다. 이를 추후 보완항소(추완항소)라고 한다.

●● 판결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못된 기재(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

기준지의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판결을 한 법원에 판결경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판결 등 확정 후의 절차

●● 사건이 판결의 선고나 조정 등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신분관계를 정

리하기 위해서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또는 화해권고결정)등본,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를,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등

본을 각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에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판결확정증명서, 송달증명서는 재판을 받은 법원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제4절  ●  기타 안내

1. 국적취득과 국내체류자격

●● 국적취득 또는 국내체류자격은 법원이 관할하는 사무가 아니고, 법무부의 소관이다.

●● 국적취득 및 국내체류에 관하여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www.

immigration.go.kr)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외국인을 위한 통역 및 소송구조 안내

가. 통역 지원

●● 가정법원은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당사자들을 위하여 법정 통역인 선정 및 통역비용 

소송구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재판기일에 통역을 도와줄 사람을 대동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통역인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

나. 소송구조

●●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

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소송구조가 결정되면 당사자의 소송비용 중 일정 항목에 대하여 

국가가 그 비용을 대납하게 된다.

●●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는 소송비용은 보통 인지대, 송달료, 통역료, 감정비용, 변호사 보

수 등이다.

다. 외국인을 위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 ‘서울가정법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하여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실

시하고 있다. 외국인이 법원에 이를 문의하면, 법원은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단’을 안

내함으로써 외국인이 소송구조신청절차 및 소송구조결정 후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준다.

●● 외국인을 위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실시로 외국인 당사자는 상담부터 소송구조까

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라. 양육비이행관리원 제도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당사자 간 협의 

및 소송, 채권추심, 제재조치 등의 방법으로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지원한다.

●●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문의는 한국건강가정진흥

원 산하 온라인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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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정  리

•	위자료 청구 : 이혼소송의 한 쪽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다른 쪽에게 자신이 입

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 달라고 구하는 것을 말한다.

•	재산분할 청구 :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	친권 : 부 또는 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교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의 총칭이다. 친권자는 ① 자녀의 보호, 교육, 거주지 지정, 징계, 영업허

락 등 자녀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 ② 재산관리 및 재산상 법률행위의 동의·대리 등 

자녀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

로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

원이 정한다.

•	양육권 : 실제적으로 자녀와 함께 살며 보호·양육할 권리이다.

•	친권 및 양육권의 지정 :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를 결정한다.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 간에 연락이 닿지 않아 자녀의 학교 입

학문제, 여권 발급, 휴대폰 구입, 보험 체결 등 실제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 생활의 편의를 위해 친권자, 양육자는 함께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	면접교섭권 : 이혼 후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면접, 교통(왕래), 방문, 

숙박 등을 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며,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 부부관

계의 단절이 부모-자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 후에도 자녀와 양

쪽 부모의 관계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

다. 부모의 이혼 후 원활한 면접교섭이 자녀의 생활 적응력을 높이는 점을 고려할 때 상

대방도 자녀의 부모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	면접교섭권 협의시 고려사항 : ①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여

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실행가능한 면접교섭 방법 및 횟수를 정하고, 정해진 면접교섭일

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할 상황이라면 상대방 부·모

에게 꼭 먼저 알려야 한다. ② 면접교섭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은 자녀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영유아기 자녀의 숙박 여부는 기존의 부모관계와 양육환경, 발달

상태를 고려하여 무리하게 비양육자인 부모와 숙박하는 방식으로 면접교섭을 시작하기 

보다는 짧게 자주 만나는 것이 좋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의 연

령, 건강상태, 학교, 과외활동, 학원 등의 일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

이 좋고, 누가, 언제, 어디로, 어떻게, 자녀를 데려다 주고, 데려올 것인지 명확하게 정한

다.

•	양육비 : 아이들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써,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서 반

드시 부담해야 할 의무이다. 양육비는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하도록 정할 수도 있고, 일시

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날짜, 지급 액수,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사전처분 : 당사자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그에 관한 결론이 나기에 앞

서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

어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사전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 사전처분은 ① 상대방의 접근금

지가 필요한 경우, ② 생활비 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③ 면

접교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가능하다. 가정법원은 확정된 사전처분결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	가사조사 : 법원은 변론기일의 진행에 앞서 또는 진행 중에 가사조사관에게 가사조사를 

명할 수 있다. 가사조사는 조정절차에서도 할 수 있다. 가사조사관은 심리학, 사회학, 경

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등 주요사실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

경 등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게 된다. 가사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실조사 :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정,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

경 등에 대한 조사, 심리조사 등

•	② ‌�조정조치 : 가사조사관이 직접 또는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하는 심리상담, 약물중독치

료, 도박중독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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